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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의 위기는 사회적·정책적 주요 이슈로 자리 잡은 지 오

래이며, 이제 일상적 용어가 되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저출

산·고령화의 실제적 위기는 아직까지도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발전

형의 문제이다. 예를 들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에서 우리

나라의 고령화 수준은 아직까지도 가장 낮은 수준이며 출산율 감소로 인

한 생산인구의 감소 및 인구 감소가 초래할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와 다양

한 영역에서의 다운사이징의 위기는 도래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현상과 구성원들의 인식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인구변

동의 파급이 사회 거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날 것이며, 또한 자원 배분과 

관련된 정책 대응 역시 사회 구성원의 이해와 인식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

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매년 저출산·고령화와 관

련된 시민들의 인식에 대해 모니터링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조사는 

두 차례에 걸쳐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인식 차이와 신중

년층의 가족 및 노후에 관한 인식과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특별히 첫 번째 시민 인식 모니터링 조사는 2018년 7월에 ‘저출산 고

령화: 동상이몽과 공감’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2018년 제1차 저출산 고령

화 포럼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되었다. 이 조사는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단순히 수와 관련된 인구 문제가 아닌 사회정치적 이슈라는 점을 보여 주

었다. 

한편 신중년의 가족 부양 및 가족문화에 관한 인식 모니터링 조사는 앞

발간사 <<



으로 고령화 문제의 핵심 세대라고 할 수 있는 현재 50~60대를 대상으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족 부양의 경험과 가족문화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

였다. 이들 조사 결과가 앞으로 본격적으로 다가올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안 마련과 사회적 합의 구성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본 연구는 우리 연구원의 이상림 연구위원, 황남희 연구위원, 유재언 

부연구위원, 최인선 연구원, 김세진 전문연구원이 각각의 영역을 맡아 진

행하였으며, 이들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

과는 우리 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니라 연구자의 개별 입장을 대변함

을 밝혀 둔다. 

2018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조  흥  식



제1장 서론 ···························································································1

  제1절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4

2.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시민 인식 모니터링 ·································7

  제1절 조사 개요 및 응답자 일반 현황 ······························································9

  제2절 정책 인지 ······························································································10

3. 신중년의 가족 부양 및 가족문화에 관한 인식 모니터링 ·············45

  제1절 조사 개요 및 응답자 일반 현황 ····························································47

  제2절 가족 부양 부담 및 인식 ········································································48

  제3절 가족문화 및 가치관 ···············································································65

4. 결론 ······························································································77

  제1절 주요 결과 요약 ······················································································79

  제2절 시사점 및 향후 정책 제언 ····································································82

부록 ····································································································85

  부록 1.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시민인식조사 조사표 ···································85

  부록 2. 신중년의 가족 부양 및 가족문화에 관한 인식조사 조사표 ···············90

목 차



표 목차

〈표 2-1〉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응답자 일반 특성 ··································10

〈표 2-2〉 저출산·고령화 문제 대응을 위한 청년 지원의 필요성 ·······································11

〈표 2-3〉 저출산·고령화 문제 대응을 위한 노인 지원의 필요성 ·······································13

〈표 2-4〉 ‘남편이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아내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에 

대한 의견 ··········································································································14

〈표 2-5〉 ‘직장을 가진 여성도 일보다 가정에 더 중점을 둬야 한다’에 대한 의견 ··········16

〈표 2-6〉 저출산 현상 대응을 위해 더 초점을 두어야 할 정책 ········································17

〈표 2-7〉 우리나라의 일·가족 양립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역할이 크다고 생각되는 

대상 ····················································································································19

〈표 2-8〉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젊은 세대가 가정을 꾸리고 정착하기에 적합한 

정도 ····················································································································21

〈표 2-9〉 지방인구 감소 문제를 저출산·고령화 정책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의견 ·············23

〈표 2-10〉 우리나라의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는지 정도 ······························25

〈표 2-11〉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는지 정도 ······························27

〈표 2-12〉 우리나라의 노인들이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는지 정도 ······························29

〈표 2-13〉 나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주택가격 변화에 대한 생각 ······························31

〈표 2-14〉 앞으로 우리나라의 인구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 ·······················33

〈표 2-15〉 현재까지 정부의 출산·양육 지원 정책이 자녀 양육 가구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정도 ···································································································35

〈표 2-16〉 현재까지 정부의 노인 지원 정책이 노인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정도 ·······························································································37

〈표 2-17〉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충분했다고 생각하는지 정도 ···········39

〈표 2-18〉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충분했다고 생각하는지 정도 ··············41

〈표 2-19〉 정부의 정책 노력으로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정도 ··················································································································43

〈표 3-1〉 신중년의 가족 부양 및 가족문화에 관한 인식조사 응답자 일반 특성 ··············48



〈표 3-2〉 학생자녀 유무 및 경제적 지원 부담에 대한 인식 ·············································50

〈표 3-3〉 캥거루족 자녀 유무 및 경제적 지원 부담에 대한 인식 ····································52

〈표 3-4〉 신캥거루족 자녀 유무 및 경제적 지원 부담에 대한 인식 ·································54

〈표 3-5〉 생존 부모 유무 및 경제적 지원 부담에 대한 인식 ···········································56

〈표 3-6〉 생존 부모 유무 및 비경제적 지원 부담에 대한 인식 ········································58

〈표 3-7〉 현재 생활에서 가장 큰 걱정거리에 대한 인식 ···················································60

〈표 3-8〉 경제적 노후 준비의 걸림돌에 대한 인식 ···························································62

〈표 3-9〉 부모 노후에 대한 자녀들의 경제적 부양 책임에 대한 인식 ······························64

〈표 3-10〉 자녀 세대의 결혼에 대한 인식 ········································································66

〈표 3-11〉 자녀 세대의 결혼 후 출산에 대한 인식 ··························································67

〈표 3-12〉 50세 이후의 황혼이혼에 대한 인식 ·································································69

〈표 3-13〉 졸혼에 대한 인식 ·····························································································71

〈표 3-14〉 50~60대의 신중년 호칭에 대한 인식 ······························································72

〈표 3-15〉 우리 사회의 노인 혐오에 대한 인식 ································································74

〈표 3-16〉 신중년과 청장년의 노동생산성 차이 동의 정도 ···············································75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서 론

제1절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1제 장





제1절 배경 및 목적

우리 사회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빠른 출산율 감소와 기대수명

의 증가를 경험하였으며, 이러한 과거의 변동이 지속·누적되면서 현재 우

리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출산율과 가장 빠른 속도의 고령화 위기

를 맞이하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범정부적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그 성과는 아직 시민의 기대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구 문제는 사람의 수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가치중

립적인 이슈로 이해되기 쉽지만, 실상은 다양한 사회 현상과 결합되면서 

다양한 사회적 속성을 담고 있다. 특히 인구 문제와 관련된 정책은 정부

의 자원 배분과 관련되면서 매우 정치적인 양상을 띠게 된다. 이와 같이 

인구 현상은 매우 사회정치적인 현상으로 사회 구성원들 그리고 정책 대

상에 따라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인구변동에 따른 

정책을 수립할 경우 당연히 사회적 모색을 꾀하여야 하며, 현상에 대한 

객관적이고 세부적인 진단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매년 저출산·고령화와 관

련된 시민들의 인식에 대해 모니터링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조사는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는데 첫 번째 조사는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시민들

의 다양한 인식 차이를, 두 번째 조사는 앞으로 고령화 문제의 핵심 세대

라고 할 수 있는 신중년층의 가족과 노후에 관한 인식과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서 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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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 내용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시민 인식 모니터링

○ 조사 목적: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정책 대응에 대한 인식조사

○ 조사 일정: 2018. 6. 25.~2018. 7. 6. 약 2주간 실시

○ 표집 방법 및 조사 방법

－ 한국리서치 패널을 활용,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2018

년 5월 기준) 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지역별, 연령별, 성별로 할

당하여 최종 표본 추출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실시

○ 조사 대상

－ 19세~60세 이상 성인 인구 총 2000명

－ 남자(49.5%), 여자(50.5%)

－ 19~29세(17.4%), 30~39세(17.0%), 40~49세(20.2%), 50~59세

(19.8%), 60세 이상(25.4%) 

－ 수도권/광역시(44.8%), 중소도시(47.5%), 농어촌(7.7%)

－ 미혼(23.8%), 기혼(71.8%), 이혼/사별(4.5%)

－ 유자녀(71.6%), 무자녀(28.4%)

－ 자가(67.9%), 전세/월세(28.5%), 기타(3.7%)

－ 주관적 계층 하/중하(43.5%), 중간(41.2%), 중상/상(15.3%)

⧠신중년의 가족 부양 및 가족문화에 관한 인식 모니터링

○ 조사 목적: 가족 부양 및 가족문화 관련 50~60대의 인식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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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일정: 2018. 11. 21.~2018. 11. 30. 10일간 실시

○ 표집 방법 및 조사 방법

－ 한국리서치 패널을 활용,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2018

년 10월 기준) 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지역별, 연령별, 성별로 

할당하여 최종 표본 추출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실시

○ 조사 대상

－ 50~69세 인구 총 2022명

－ 남자(50%), 여자(50%)

－ 50~54세(29.4%), 55~59세(30.1%), 60~64세(24.0%), 65~69세

(16.5%)

－ 대도시(44.2%), 중소도시(37.5%), 농어촌(18.3%)

－ 유배우자(89.6%), 무배우자(10.2%), 모름/무응답(0.2%)

－ 중학교 졸업 이하(22.5%), 고등학교 졸업(34.0%), 대학 졸업 

이상(42.1%), 모름/무응답(1.4%)

－ 취업(69.7%), 미취업(30.0%), 모름/무응답(0.3%)

－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16.6%), 중하층(22.6%), 중간층(45.5%), 

중상층(13.4%), 상층(2.0%)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시민 인식 모니터링

제1절  조사 개요 및 응답자 일반 현황

제2절  정책 인지

2제 장





제1절 조사 개요 및 응답자 일반 현황

이번 장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시민 인

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은 전국 19세 이상의 성인 인구를 대상으

로 하였다.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한국리서치의 패널을 활용하였고, 행정안

전부의 ‘주민등록인구통계(2018년 5월 기준)’ 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신

중년의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할당하여 최종적으로 표본을 선정하였다. 

조사 기간은 2018년 6월 25일~2018년 7월 6일로 약 2주간 진행하였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조사로 총 2000명

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 응답자의 일반 특성은 <표 2-1>에 제시하였다. 우선, 응답자의 성

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자와 여자가 각각 49.5%와 50.5%이다. 연령은 60

세 이상이 25.4%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40~49세 20.2%, 50~59세 

19.8%, 19~29세 17.4% 30~39세 17.0% 순으로 나타난다. 지역은 중소

도시가 47.5%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수도권/광역시가 44.8%, 농어촌 

7.7% 순이었다. 혼인 여부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대부분인 71.8%가 기

혼, 23.8%가 미혼, 이혼 또는 사별이 4.5%이다. 자녀 여부를 물어본 결

과 자녀가 있는 응답자는 71.6%, 자녀가 없다는 응답자는 28.4%로 나타

났다. 우리 사회의 소득계층을 다섯 집단으로 구분할 때 응답자의 41.2%가 

중간층이라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며 그다음으로 중하층 

28.7%, 하층 14.8%, 중상층 13.7%, 상층 1.6% 순으로 나타난다.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시민 인식 모니터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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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응답자 일반 특성

(단위: %, 명)

항목 비율(명) 항목 비율

전체 100.0(2,000)

성별 자녀 유무

  남자 49.5   있음 71.6

  여자 50.5   없음 28.4

연령 주택 점유 형태

  19~29세 17.4   자가 67.9

  30~39세 17.0   전세 17.6

  40~49세 20.2   월세 10.9

  50~59세 19.8   기타 3.7

  60세 이상 25.4 주관적 계층

지역   하층 14.8

  수도권/광역시 44.8   중하층 28.7

  중소도시 47.5   중간층 41.2

  농어촌 7.7   중상층 13.7

혼인 상태   상층 1.6

  미혼 23.8

  기혼 71.8

  이혼/사별 4.5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제2절 정책 인지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

는지를 질문하고 동의 정도를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조금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표 

2-2> 참조). 전체 조사 대상자 중에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조금 그렇다 + 매우 그렇다)하는 

비율이 87.3%에 이를 정도로 높았다. 

저출산·고령화 문제 대응을 위해 청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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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 성, 연령대, 혼인 상태, 자녀 유무, 소득계층별 응답 비율의 차

이를 살펴보겠다. 성별로 구분했을 때 남자가 여자보다 ‘전혀 그렇지 않

다’는 강한 반대는 약 2%포인트 높고 ‘조금 그렇지 않다’는 약한 반대는 

3%포인트 낮았지만, 전반적으로 성별 차이는 적었다. 동의하는 비율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 이하가 93.2%로 가장 높았고 연령대가 높아

질수록 그 비율이 대체로 감소하여 60대 이상에서는 84.2%로 나타났다. 

혼인 상태별로 나눠서 봤을 때 동의하는 비율은 기혼(85.4%)이 미혼

(92.1%), 이혼·사별(92.2%)보다 7%포인트 정도 낮았다. 자녀 유무에 따

라서는 무자녀(91.5%)가 유자녀(85.6%)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6%포인트 

높았다. 소득계층별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대응을 위한 청년 지원의 필

요성에 동의하는 정도에 차이가 거의 없었다. 

〈표 2-2〉 저출산·고령화 문제 대응을 위한 청년 지원의 필요성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명)　

전체 6.5 6.2 31.4 55.9 100.0 (2,000)

성별( x 2=13.010**)

  남자 7.7 4.6 31.2 56.6 100.0 ( 990)

  여자 5.4 7.8 31.6 55.2 100.0 (1,010)

연령( x 2=50.828***)

  19~29세 2.4 4.4 41.6 51.6 100.0 ( 349)

  30~39세 5.8 2.7 30.5 60.9 100.0 ( 341)

  40~49세 6.4 8.2 27.5 57.9 100.0 ( 405)

  50~59세 9.3 6.3 26.8 57.7 100.0 ( 397)

  60세 이상 7.8 8.0 31.7 52.5 100.0 ( 508)

혼인 상태( x 2=35.869***)

  미혼 3.5 4.4 39.9 52.2 100.0 ( 476)

  기혼 7.5 7.1 29.1 56.3 100.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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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p<.05, **p<.01, ***p<.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청년 지원의 필요성에 이어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

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하고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조금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4개 중에서 하나를 선

택하여 응답하게 하였다(<표 2-3> 참조). 전체 응답자를 기준으로는 저출

산·고령사회 문제 대응을 위한 노인 지원의 필요성에 동의한다(조금 그렇

다 +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83.7%로 대부분이었다. 

저출산·고령사회 문제 대응을 위한 노인 지원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응

답 비율 차이를 성, 연령대, 혼인 상태, 자녀 유무, 소득계층별로도 구분

하였다. 연령대별로 동의하는 비율을 보면 40대(87.9%), 30대(87.2%), 

50대(85.3%)의 중·장년층이 20대 이하(80.9%), 60대 이상(78.8%)보다 

높았다. 하지만 성, 혼인 상태, 자녀 유무, 소득계층으로 구분하여 노인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 비율 차이를 비교한 결과, 그 차이가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명)　

  이혼/사별 6.7 1.0 23.1 69.1 100.0 (  89)

자녀 유무( x 2=23.429***)

  있음 7.7 6.7 28.9 56.7 100.0 (1,432)

  없음 3.6 4.9 37.7 53.8 100.0 ( 568)

소득계층( x 2=8.850)

  하층 6.8 7.0 30.7 55.5 100.0 ( 296)

  중하층 6.1 6.0 34.0 53.9 100.0 ( 575)

  중간층 6.7 5.9 31.1 56.3 100.0 ( 824)

  중상층 7.2 6.7 26.4 59.7 100.0 ( 273)

  상층 0.0 5.5 41.6 52.9 100.0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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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저출산·고령화 문제 대응을 위한 노인 지원의 필요성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명)　

전체 6.1 10.1 43.6 40.1 100.0 (2,000)

성별( x 2=4.969)

  남자 6.7 8.9 43.1 41.3 100.0 ( 990)

  여자 5.5 11.4 44.2 38.9 100.0 (1,010)

연령( x 2=38.807***)

  19~29세 5.2 13.9 44.9 36.0 100.0 ( 349)

  30~39세 5.3 7.5 43.6 43.7 100.0 ( 341)

  40~49세 4.7 7.4 40.2 47.7 100.0 ( 405)

  50~59세 7.4 7.3 44.3 41.0 100.0 ( 397)

  60세 이상 7.4 13.8 45.0 33.9 100.0 ( 508)

혼인 상태( x 2=10.461)

  미혼 5.6 12.8 43.7 37.9 100.0 ( 476)

  기혼 6.4 9.6 43.8 40.3 100.0 (1,435)

  이혼/사별 4.4 4.8 40.8 50.0 100.0 (  89)

자녀 유무( x 2=3.080)

  있음 6.4 9.5 43.7 40.4 100.0 (1,432)

  없음 5.3 11.8 43.4 39.5 100.0 ( 568)

소득계층( x 2=17.648)

  하층 5.5 6.6 38.7 49.2 100.0 ( 296)

  중하층 5.8 10.4 44.6 39.2 100.0 ( 575)

  중간층 6.2 11.2 43.5 39.1 100.0 ( 824)

  중상층 7.6 10.3 45.8 36.3 100.0 ( 273)

  상층 2.9 8.7 56.5 31.8 100.0 (  32)

주:  *p<.05, **p<.01, ***p<.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남편이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아내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질문하고 ‘전적으로 동의’, 

‘대체로 동의’, ‘별로 동의 안 함’, ‘전혀 동의 안 함’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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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였다(<표 2-4> 참조). 전체 응답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전혀 동의 안 함 + 별로 동의 안 함)이 68.8%로 대다수였다. 

남편이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아내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

는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는 응답 비율이 성, 연령대, 혼인 상태, 

자녀 유무, 소득계층별로 차이가 컸다. 성별로는 남자(67.3%)가 여자

(70.2%)보다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약 3%포인트 적었다. 연령대가 낮을

수록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고 20대 이하(90.1%)와 60대 

이상(49.5%) 간의 차이가 40%포인트 정도로 매우 컸다. 혼인 상태별로

도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미혼은 86.9%로 매우 높았지만 기혼(64.8%), 

이혼·사별(36.5%)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자녀 유무에 따라서도 동의

하지 않는 비율에 차이가 컸다. 자녀가 없는 응답자(84.5%)는 자녀가 있는 

응답자(62.5%)보다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22%포인트 높았다. 소득계층

으로 구분했을 때는 응답자 수가 32명에 불과한 상층을 제외하면 대체로 

소득계층이 높아질수록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늘어났고 중상층

(74.1%)과 하층(52.7%) 간의 차이가 21.4%포인트나 될 정도로 컸다. 

〈표 2-4〉 ‘남편이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아내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구분
전혀 동의 

안 함
별로 동의 

안 함
대체로 
동의

전적으로 
동의

계 (명)　

전체 33.6 35.2 21.7 9.5 100.0 (2,000)

성별( x 2=9.074*)

  남자 30.4 36.9 22.8 10.0 100.0 ( 990)

  여자 36.7 33.5 20.7 9.1 100.0 (1,010)

연령( x 2=306.568***)

  19~29세 59.6 30.5 8.4 1.5 100.0 ( 349)

  30~39세 45.7 33.1 17.8 3.3 100.0 (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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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p<.05, **p<.01, ***p<.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앞선 질문과 유사하게 직장을 가진 여성도 일보다 가정에 더 중점을 둬

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고 ‘전적으로 동의’, ‘대체

로 동의’, ‘별로 동의 안 함’, ‘전혀 동의 안 함’ 중 하나로 응답하게 하였다

(<표 2-5> 참조). 전체 응답자를 기준으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52.4%로 동의한다는 의견 47.6%보다 조금 많았다. 

이 문항에 대한 응답 비율 차이를 성, 연령대, 혼인 상태, 자녀 유무, 소

득계층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보겠다. 20대 이하 73.4%, 60대 이상 

32.9%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저연령대일수록 높았다. 혼인 상태

별로는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미혼에서 70.2%로 기혼 48.1%, 이혼·사별 

27.2%보다 높았다. 자녀 유무별로는 자녀가 없는 응답자(67.1%)가 자녀

구분
전혀 동의 

안 함
별로 동의 

안 함
대체로 
동의

전적으로 
동의

계 (명)　

  40~49세 30.2 44.1 19.4 6.4 100.0 ( 405)

  50~59세 23.8 36.6 27.6 12.0 100.0 ( 397)

  60세 이상 17.9 31.6 30.7 19.8 100.0 ( 508)

혼인 상태( x 2=180.371***)

  미혼 53.7 33.2 10.6 2.5 100.0 ( 476)

  기혼 27.8 37.0 24.4 10.8 100.0 (1,435)

  이혼/사별 19.2 17.2 37.2 26.3 100.0 (  89)

자녀 유무( x 2=134.279***)

  있음 26.8 35.7 25.7 11.8 100.0 (1,432)

  없음 50.7 33.8 11.7 3.8 100.0 ( 568)

소득계층( x 2=95.006***)

  하층 23.9 28.8 25.4 21.9 100.0 ( 296)

  중하층 32.2 36.2 24.3 7.3 100.0 ( 575)

  중간층 35.3 38.0 19.4 7.3 100.0 ( 824)

  중상층 42.1 32.0 20.1 5.9 100.0 ( 273)

  상층 30.8 29.6 15.7 23.9 100.0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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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는 응답자(46.6%)보다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20.6%포인트 높았다. 

소득계층으로 구분하면 중상층 61.8%, 중간층 54.3%, 중하층 49.9%, 하

층 43.2%로 주관적 계층이 높을수록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늘어나

는 경향성을 보였다. 하지만 성별에 따른 응답 비율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2-5〉 ‘직장을 가진 여성도 일보다 가정에 더 중점을 둬야 한다’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구분
전혀 동의 

안 함
별로 동의 

안 함
대체로 동의

전적으로 
동의

계 (명)　

전체 18.0 34.4 35.3 12.3 100.0 (2,000)

성별( x 2=4.083)

  남자 17.3 36.2 35.2 11.3 100.0 ( 990)

  여자 18.8 32.6 35.3 13.3 100.0 (1,010)

연령( x 2=209.962***)

  19~29세 34.3 39.1 23.5 3.0 100.0 ( 349)

  30~39세 24.7 35.0 30.9 9.4 100.0 ( 341)

  40~49세 13.5 41.7 35.0 9.8 100.0 ( 405)

  50~59세 13.8 36.1 36.4 13.8 100.0 ( 397)

  60세 이상 9.4 23.5 45.7 21.5 100.0 ( 508)

혼인 상태( x 2=153.552***)

  미혼 31.9 38.3 25.4 4.4 100.0 ( 476)

  기혼 13.9 34.2 38.4 13.6 100.0 (1,435)

  이혼/사별 11.6 15.6 38.7 34.0 100.0 (  89)

자녀 유무( x 2=106.585***)

  있음 13.2 33.4 38.8 14.6 100.0 (1,432)

  없음 30.2 36.9 26.4 6.5 100.0 ( 568)

소득계층( x 2=39.767***)

  하층 14.6 28.6 36.4 20.4 100.0 ( 296)

  중하층 15.5 34.4 38.9 11.2 100.0 ( 575)

  중간층 19.6 34.7 35.3 10.4 100.0 ( 824)

  중상층 22.7 39.1 27.2 11.0 100.0 ( 273)

  상층 16.1 38.9 28.4 16.6 100.0 (  32)

주:  *p<.05, **p<.01, ***p<.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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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저출산 현상 대응을 위해 어떠한 정책에 더 초점을 두어야 하

는지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겠다(<표 2-6> 참조). 응답은 ‘미혼 청년을 위

한 혼인 지원 정책’과 ‘자녀 양육기 부부를 위한 출산·양육 지원 정책’의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대부분인 85%가 

자녀 양육기 부부를 위한 출산·양육 지원 정책에 더 초점을 두어야 한다

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미혼 청년을 위한 혼인 지원 정책에 더 초

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은 15%로 매우 적었다. 

이 질문에 대한 응답 비율은 연령, 소득계층별로 차이가 있었다. 30대

가 다른 연령대보다도 자녀 양육기 부부를 위한 출산·양육 지원 정책에 

더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50대, 특히 60대 

이상은 다른 연령대와 비교했을 때 그나마 미혼 청년을 위한 혼인 지원 

정책에 더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경우가 더 많았다. 소득계

층별로 보면 응답자가 32명으로 매우 적었던 상층을 제외했을 때 전반적

으로 계층이 높을수록 혼인 지원보다 출산·양육 지원에 더 초점을 맞추어

야 한다는 의견이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성별, 혼인 상태, 

자녀 유무에 따른 의견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2-6〉 저출산 현상 대응을 위해 더 초점을 두어야 할 정책

(단위: %, 명) 

구분
미혼 청년을 위한 
혼인 지원 정책

자녀 양육기 부부를 
위한 출산·양육 지원 

정책
계 (명)　

전체 15.0 85.0 100.0 (2,000)

성별( x 2=0.475)

  남자 15.5 84.5 100.0 ( 990)

  여자 14.4 85.6 100.0 (1,010)

연령( x 2=28.513***)

19~29세 14.6 85.4 100.0 ( 349)

  30~39세 9.2 90.8 100.0 (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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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p<.05, **p<.01, ***p<.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우리나라에서 일·가족 양립 문제 해결을 위해 남편, 아내, 기업, 지역사

회, 정부 중 누구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지도 조사하였다(<표 

2-7> 참조). 전체 응답자 중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가장 크다는 비율이 

45.8%로 가장 높았다. 정부에 이어 남편 17.5%, 기업 15.7%, 지역사회 

13.6%, 아내 7.4%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성, 연령대, 혼인 상태, 자녀 유무, 소득계층으로 세분화

해서도 살펴보겠다. 성별로 보면 남편은 아내보다 기업, 정부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약 4%포인트씩 높았다. 반면 남편은 아내

보다 아내, 지역사회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각각 5%포

인트, 2%포인트 낮았다. 연령별로 구분하면 고연령일수록 남편과 아내의 

구분
미혼 청년을 위한 
혼인 지원 정책

자녀 양육기 부부를 
위한 출산·양육 지원 

정책
계 (명)　

  40~49세 11.0 89.0 100.0 ( 405)

  50~59세 16.4 83.6 100.0 ( 397)

  60세 이상 21.1 78.9 100.0 ( 508)

혼인 상태( x 2=4.469)

  미혼 17.1 82.9 100.0 ( 476)

  기혼 14.0 86.0 100.0 (1,435)

  이혼/사별 19.7 80.3 100.0 (  89)

자녀 유무( x 2=0.444)

  있음 14.6 85.4 100.0 (1,432)

  없음 15.8 84.2 100.0 ( 568)

소득계층( x 2=16.952**)

  하층 20.4 79.6 100.0 ( 296)

  중하층 14.4 85.6 100.0 ( 575)

  중간층 13.9 86.1 100.0 ( 824)

  중상층 11.5 88.5 100.0 ( 273)

  상층 31.9 68.1 100.0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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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있고, 반대로 저연령일수록 지역사회와 정

부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는 기업의 역할

이 가장 크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혼인 

상태가 미혼이면 기혼, 이혼·사별보다 기업, 지역사회, 정부의 역할이 가

장 크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이와 달리 혼인 상태가 이혼·사별이면 

미혼, 기혼보다 남편, 아내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

으로 조사되었다. 자녀 유무에 따른 차이도 발견되었다. 자녀가 있는 응

답자는 자녀가 없는 응답자보다 남편, 아내의 개인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게 드러났다. 하지만 소득계층별 차이점은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았다. 

〈표 2-7〉 우리나라의 일·가족 양립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역할이 크다고 생각되는 대상

(단위: %, 명) 

구분 남편 아내 기업 지역사회 정부 계 (명)　

전체 17.5 7.4 15.7 13.6 45.8 100.0 (2,000)

성별( x 2=24.271***)

  남자 17.2 4.8 17.6 12.6 47.7 100.0 ( 990)

  여자 17.8 9.8 13.8 14.6 43.9 100.0 (1,010)

연령( x 2=137.001***)

  19~29세 9.0 4.2 19.1 20.0 47.7 100.0 ( 349)

  30~39세 11.1 3.9 22.6 14.4 48.0 100.0 ( 341)

  40~49세 14.3 6.4 19.4 11.9 48.0 100.0 ( 405)

  50~59세 23.8 7.2 12.2 11.6 45.2 100.0 ( 397)

  60세 이상 25.4 12.7 8.5 11.6 41.8 100.0 ( 508)

혼인 상태( x 2=55.839***)

  미혼 10.6 3.7 21.1 17.3 47.3 100.0 ( 476)

  기혼 19.3 8.3 14.6 12.3 45.6 100.0 (1,435)

  이혼/사별 26.5 11.9 5.1 15.3 41.2 100.0 (  89)

자녀 유무( x 2=59.383***)

  있음 20.3 8.8 13.8 11.8 45.4 100.0 (1,432)

  없음 10.7 3.8 20.6 18.0 46.9 100.0 ( 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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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p<.05, **p<.01, ***p<.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젊은 세대가 가정을 꾸리고 정착해 살기에 

얼마나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도 조사하였고 응답은 ‘매우 적절’, ‘조금 

적절’, ‘조금 부적절’, ‘매우 부적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했다(<표 

2-8> 참조). 조사 결과 적절하다(조금 적절 + 매우 적절)는 응답이 60.4%

로 부적절하다(39.6%)는 응답보다 21%포인트 정도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성, 연령대, 혼인 상태, 자녀 유무, 소득계층으로 구분해

서 분석하더라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남자와 여자 중에서

는 여자가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포인트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적

절하다는 응답 비율이 40대(69.6%)에서 가장 높았다. 20대 이하, 30대, 

50대에서는 60~61%로 비슷한 수준이었고 60대 이상에서는 그보다 낮

은 52%였다. 혼인 상태별로 세분화했을 때 기혼(15.8%), 이혼·사별

(16.3%)이 미혼(9.2%)에 비해 매우 적절하다는 강한 긍정 비율이 약 6%

포인트 높았지만, 전반적으로 혼인 상태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다. 자

녀 유무에 따라서도 강한 긍정 비율에 5%포인트 정도의 차이가 있었지

만, 전반적인 동의 비율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으로 구분

하면 하층(47.0%)에서 중상층(66.5%)까지 계층 수준이 높아질수록 적절

하다는 응답도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다. 

특별히 지역별로는 군 지역 거주 응답자들의 경우에는 매우 부적절하다

는 의견이 23.4%,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42.7%로 부정적 응답이 66.1%

구분 남편 아내 기업 지역사회 정부 계 (명)　

소득계층( x 2=16.614)

  하층 20.3 6.1 12.4 14.2 47.0 100.0 ( 296)

  중하층 15.7 8.1 15.1 13.4 47.7 100.0 ( 575)

  중간층 17.8 7.9 16.3 14.2 43.7 100.0 ( 824)

  중상층 16.5 5.5 18.8 10.7 48.4 100.0 ( 273)

  상층 26.1 6.9 15.1 19.6 32.4 100.0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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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르렀다. 마찬가지로 매우 적절하다는 응답은 5.7%에 머물렀다. 

〈표 2-8〉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젊은 세대가 가정을 꾸리고 정착하기에 적합한 정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부적절 조금 부적절 조금 적절 매우 적절 계 (명)　

전체 11.6 28.0 46.1 14.2 100.0 (2,000)

성별( x 2=11.734**)

  남자 13.6 28.1 46.1 12.2 100.0 ( 990)

  여자 9.7 27.9 46.2 16.2 100.0 (1,010)

연령( x 2=51.305***)

  19~29세 10.0 29.2 50.8 10.1 100.0 ( 349)

  30~39세 11.0 27.5 50.4 11.1 100.0 ( 341)

  40~49세 8.8 21.6 53.2 16.4 100.0 ( 405)

  50~59세 12.5 27.5 40.3 19.7 100.0 ( 397)

  60세 이상 14.7 33.0 39.1 13.2 100.0 ( 508)

혼인 상태( x 2=14.155*)

  미혼 10.9 30.0 49.9 9.2 100.0 ( 476)

  기혼 11.9 27.4 45.0 15.8 100.0 (1,435)

  이혼/사별 11.3 27.3 45.1 16.3 100.0 (  89)

자녀 유무( x 2=10.479*)

  있음 11.8 27.7 44.8 15.7 100.0 (1,432)

  없음 11.2 28.8 49.6 10.4 100.0 ( 568)

소득계층( x 2=53.165***)

  하층 18.0 34.9 33.8 13.2 100.0 ( 296)

  중하층 10.9 31.0 46.9 11.2 100.0 ( 575)

  중간층 10.0 24.8 49.7 15.5 100.0 ( 824)

  중상층 9.5 24.0 48.8 17.7 100.0 ( 273)

  상층 26.6 27.0 31.9 14.4 100.0 (  32)

거주지역( x 2=58.587***)

수도권 광역시 11.0 28.7 46.8 13.4 100.0 ( 896)

중소도시 10.3 24.9 48.4 16.4 100.0 ( 950)

군지역 23.4 42.7 28.2 5.7 100.0 ( 154)

주:  *p<.05, **p<.01, ***p<.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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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인구 감소 문제를 저출산·고령화 정책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의견

에 동의하는 정도도 조사를 하였고, 선택지는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

다’, ‘조금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네 개 중 하나로 응답하게 하

였다(<표 2-9> 참조). 응답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에서는 ‘매우 

그렇다’와 ‘조금 그렇다’를 더하여 동의한다는 비율이 80.1%로, ‘전혀 그

렇지 않다’와 ‘조금 그렇지 않다’를 더하여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

(19.9%)보다 4배가 많았다. 

지방인구 감소를 저출산·고령화 정책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

해 동의한 비율은 성, 연령대, 혼인 상태, 자녀 유무, 소득계층별로 차이

가 있었다. 남녀 모두 79~81%가 동의했지만 남자가 여자보다 ‘매우 그렇

다’라고 답한 강한 동의 비율이 4%포인트 높았고, 반대로 여자는 남자보

다 ‘조금 그렇다’고 하는 약한 동의 비율이 6%포인트 높았다. 연령별로 

보면 19~29세 75.9%, 30~39세 75.9%, 40~49세 79.6%, 50~59세 

83.8%, 60세 이상 83.4%로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동의한다(매우 그렇다 

+ 조금 그렇다)는 응답 비율도 점차 증가하였다. 혼인 상태로 나눠 보면 

동의한다는 의견은 이혼·사별(89.4%), 기혼(81.4%), 미혼(74.6%) 순으

로 높았다. 자녀 유무로 구분했을 때는 자녀가 있는 응답자(81.5%)가 자

녀가 없는 응답자(76.5%)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5%포인트 높았다. 소득

계층별로는 하층, 중하층, 중간층은 81~82% 정도로 거의 유사한 수준에

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중상층(71.0%)에서는 동의한다는 응답

이 그보다 10%포인트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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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지방인구 감소 문제를 저출산·고령화 정책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의견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명)　

전체 7.2 12.6 41.8 38.3 100.0 (2,000)

성별( x 2=12.606**)

  남자 8.7 12.3 38.6 40.4 100.0 ( 990)

  여자 5.8 13.0 44.9 36.3 100.0 (1,010)

연령( x 2=72.022***)

  19~29세 6.9 17.2 54.3 21.6 100.0 ( 349)

  30~39세 8.4 15.7 41.0 34.9 100.0 ( 341)

  40~49세 9.3 11.0 38.0 41.6 100.0 ( 405)

  50~59세 6.9 9.3 38.6 45.2 100.0 ( 397)

  60세 이상 5.3 11.3 39.2 44.1 100.0 ( 508)

혼인 상태( x 2=39.233***)

  미혼 7.8 17.6 47.2 27.4 100.0 ( 476)

  기혼 7.3 11.3 39.7 41.6 100.0 (1,435)

  이혼/사별 3.0 7.6 45.7 43.7 100.0 (  89)

자녀 유무( x 2=28.812***)

  있음 7.1 11.4 39.6 41.9 100.0 (1,432)

  없음 7.7 15.8 47.2 29.3 100.0 ( 568)

소득계층( x 2=36.519***)

  하층 7.8 10.2 38.4 43.7 100.0 ( 296)

  중하층 5.2 13.3 45.1 36.3 100.0 ( 575)

  중간층 6.3 12.1 43.7 37.8 100.0 ( 824)

  중상층 13.8 15.1 32.3 38.8 100.0 ( 273)

  상층 6.0 15.3 43.4 35.3 100.0 (  32)

주:  *p<.05, **p<.01, ***p<.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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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조사 결과도 

살펴보겠다. 응답은 ‘매우 행복하다’, ‘조금 행복하다’, ‘조금 불행하다’, 

‘매우 불행하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하였다(<표 2-10> 참조). 우리

나라 아이들이 행복하다(매우 행복하다 + 조금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응

답자 비율은 절반에 못 미치는 48%였고 불행하다(매우 불행하다 + 조금 

불행하다)는 의견이 52%로 근소하게 절반을 넘었다. 

우리나라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응답을 성, 

연령대, 혼인 상태, 소득계층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결과와 상이한 점을 몇 가지 발견할 수 있었다. 연령대별로 봤을 때 60

대 이상에서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63.1%로 높았고 30~50대까

지는 43~47%로 중간 수준이었는데 20대 이하에서는 37%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특히 낮았다. 혼인 상태별로는 이혼·사별이 58.1%로 가

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기혼 51.9%였으며 미혼이 34.5%로 매우 낮았다. 

자녀 유무로 나누면, 자녀가 있는 응답자는 절반 이상(53.2%)이 행복하

다는 데 동의했으나 자녀가 없는 응답자는 34.9%만 행복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어 18%포인트의 큰 차이가 났다. 하지만 성별, 소득계층별 의

견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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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우리나라의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는지 정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불행하다
조금 

불행하다
조금 

행복하다
매우 

행복하다
계 (명)　

전체 13.9 38.1 40.2 7.9 100.0 (2,000)

성별( x 2=6.450)

  남자 15.4 38.7 37.7 8.2 100.0 ( 990)

  여자 12.5 37.4 42.6 7.5 100.0 (1,010)

연령( x 2=144.433***)

  19~29세 15.0 47.7 33.1 4.2 100.0 ( 349)

  30~39세 16.0 40.0 40.9 3.1 100.0 ( 341)

  40~49세 17.2 39.6 39.9 3.3 100.0 ( 405)

  50~59세 16.0 37.6 40.0 6.4 100.0 ( 397)

  60세 이상 7.6 29.3 44.8 18.3 100.0 ( 508)

혼인 상태( x 2=52.504***)

  미혼 18.3 47.2 30.1 4.4 100.0 ( 476)

  기혼 12.8 35.3 43.3 8.6 100.0 (1,435)

  이혼/사별 8.8 33.0 43.5 14.6 100.0 (  89)

자녀 유무( x 2=57.262***)

  있음 12.3 34.5 44.0 9.3 100.0 (1,432)

  없음 18.1 47.0 30.5 4.4 100.0 ( 568)

소득계층( x 2=18.833)

  하층 16.4 35.2 37.1 11.2 100.0 ( 296)

  중하층 15.2 40.0 38.0 6.7 100.0 ( 575)

  중간층 11.2 37.7 43.3 7.7 100.0 ( 824)

  중상층 16.2 39.0 38.0 6.8 100.0 ( 273)

  상층 16.6 29.7 44.0 9.7 100.0 (  32)

주: *p<.05, **p<.01, ***p<.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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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에 이어서 우리나라 청년들이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는지도 

조사하였고, 응답도 동일하게 ‘매우 행복하다’, ‘조금 행복하다’, ‘조금 불

행하다’, ‘매우 불행하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표 2-11> 

참조). 전체 응답자의 답변을 기준으로 봤을 때 행복하다(매우 행복하다 

+ 조금 행복하다)는 생각이 26.6%에 불과해 불행하다(매우 불행하다 + 

조금 불행하다)는 의견의 삼분의 일 수준에 불과하였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하여 응답한 결

과를 성, 연령대, 혼인 상태, 자녀 유무, 소득계층으로 세분화해서도 살펴

보겠다. 행복하다는 의견이 성별로는 남자(28.7%)가 여자(24.5%)보다 

약 4%포인트 높았다. 행복하다는 생각이 연령대별로는 20~50대까지는 

22~25%로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에 비해 60대 이상에서만 35%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약 10%포인트 높았다. 혼인 상태별로 구분하면 이혼·사별

(32.2%), 기혼(27.7%), 미혼(22.1%) 순으로 우리나라 청년들이 행복하

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자녀 유무로 나누었을 때는 자녀가 있는 응답

자(28.2%)가 자녀가 없는 응답자(22.4%)보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행복하

다는 인식을 약 6%포인트 더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 사

례 수가 32명으로 매우 적었던 상층을 제외했을 때, 우리나라 청년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소득계층별로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았지만 

중간층(29.6%), 하층(27.3%), 중상층(25.1%), 중하층(22.0%) 순으로 높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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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는지 정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불행하다
조금 

불행하다
조금 

행복하다
매우 

행복하다
계 (명)　

전체 25.2 48.2 23.5 3.1 100.0 (2,000)

성별( x 2=10.732*)

  남자 26.1 45.3 24.6 4.0 100.0 ( 990)

  여자 24.4 51.0 22.3 2.2 100.0 (1,010)

연령( x 2=45.802***)

  19~29세 27.7 49.2 22.3 0.9 100.0 ( 349)

  30~39세 29.7 48.1 21.0 1.1 100.0 ( 341)

  40~49세 27.1 48.7 22.0 2.3 100.0 ( 405)

  50~59세 24.3 50.7 21.0 4.0 100.0 ( 397)

  60세 이상 19.9 45.1 29.1 5.9 100.0 ( 508)

혼인 상태( x 2=19.815**)

  미혼 29.1 48.8 20.2 1.9 100.0 ( 476)

  기혼 24.3 47.9 24.5 3.2 100.0 (1,435)

  이혼/사별 18.9 48.9 23.5 8.7 100.0 (  89)

자녀 유무( x 2=7.986*)

  있음 24.3 47.5 24.8 3.4 100.0 (1,432)

  없음 27.6 50.0 20.1 2.4 100.0 ( 568)

소득 계층( x 2=29.245**)

  하층 25.8 46.9 22.6 4.6 100.0 ( 296)

  중하층 29.6 48.4 20.1 1.8 100.0 ( 575)

  중간층 21.9 48.5 26.6 3.0 100.0 ( 824)

  중상층 25.4 49.5 21.9 3.3 100.0 ( 273)

  상층 25.3 37.3 25.0 12.4 100.0 (  32)

주:  *p<.05, **p<.01, ***p<.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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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노인들이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는지도 질문을 하였고 ‘매우 행복하다’, ‘조금 행복하다’, ‘조금 불

행하다’, ‘매우 불행하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응답하게 하였다(<표 

2-12> 참조).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전반적으로 행복하다(매

우 행복하다 + 조금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40.9%로 불행하다(매

우 불행하다 + 조금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경우(59.1%)보다 19%포인트 

정도 적었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행복에 관한 인식을 성, 연령대, 혼인 상태, 자녀 유

무, 소득계층으로 구분했을 때도 응답 비율에 차이가 발견되었다. 성별로 

나누었을 때 여자(47.1%)가 남자(34.5%)보다 우리나라의 노인이 행복하

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13%포인트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는 20대 이하 32.4%, 60대 이상 54.4%로 고연령자일수록 우리나라 노

인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혼인 상태별로 구분하면 

기혼(43.9%), 이혼·사별(44.7%)은 비슷한 수준으로 우리나라 노인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미혼(31.0%)은 그보다 13%포인트 정도 

덜 가지고 있었다. 자녀가 있는 응답자(45.2%)는 자녀가 없는 응답자

(30.1%)에 비해 15%포인트 더 높은 비율로 우리나라 노인들이 행복하다

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 응답 비율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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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우리나라의 노인들이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는지 정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불행하다
조금 

불행하다
조금 

행복하다
매우 

행복하다
계 (명)　

전체 15.3 43.9 34.1 6.7 100.0 (2,000)

성별( x 2=38.526***)

  남자 18.4 47.2 29.4 5.1 100.0 ( 990)

  여자 12.2 40.6 38.7 8.4 100.0 (1,010)

연령( x 2=107.243***)

  19~29세 15.9 51.7 29.7 2.7 100.0 ( 349)

  30~39세 17.6 47.9 31.8 2.8 100.0 ( 341)

  40~49세 18.3 47.7 30.3 3.7 100.0 ( 405)

  50~59세 14.7 41.9 36.7 6.6 100.0 ( 397)

  60세 이상 11.3 34.2 39.7 14.7 100.0 ( 508)

혼인 상태( x 2=30.846***)

  미혼 17.7 51.2 27.8 3.2 100.0 ( 476)

  기혼 14.5 41.6 36.3 7.6 100.0 (1,435)

  이혼/사별 13.5 41.7 33.2 11.5 100.0 (  89)

자녀 유무( x 2=43.700***)

  있음 14.6 40.2 37.0 8.2 100.0 (1,432)

  없음 16.9 53.0 26.9 3.2 100.0 ( 568)

소득계층( x 2=18.006)

  하층 19.2 41.5 29.9 9.4 100.0 ( 296)

  중하층 15.8 46.4 33.2 4.6 100.0 ( 575)

  중간층 13.4 43.3 36.3 7.1 100.0 ( 824)

  중상층 15.1 43.9 34.2 6.9 100.0 ( 273)

  상층 19.5 36.8 34.0 9.7 100.0 (  32)

주: *p<.05, **p<.01, ***p<.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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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주택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하고, 응답은 ‘대폭 상승해야 한다’, ‘소폭 상승

해야 한다’, ‘유지되어야 한다’, ‘소폭 하락해야 한다’, ‘대폭 하락해야 한

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하였다(<표 2-13> 참조). 전체 응답자 중에

서는 하락해야 한다(대폭 하락해야 한다 + 소폭 하락해야 한다)는 의견이 

69.8%로 대다수였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22.5%였지만, 상승해야 

한다(대폭 상승해야 한다 + 소폭 상승해야 한다)는 의견은 7.7%로 매우 

드물었다. 

주택가격 변화에 대한 생각을 성, 연령대, 혼인 상태, 자녀 유무, 소득

계층으로 세분화해서도 살펴보겠다. 여자가 남자보다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약 2%포인트 높았지만 그 차이는 적었다. 연령대별로는 

주택가격이 하락해야 한다는 의견이 20대 이하에서 77.9%로 가장 높았

고 이어서 50대(72.3%), 40대(70.9%), 30대(69.2%), 60대 이상(61.7%) 

순이었다. 혼인 상태별로는 주택가격이 하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

이 미혼(76.4%), 기혼(68.2%), 이혼·사별(59.2%) 순으로 높았다.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자녀 유무에 따라서도 주택가격 변화에 대한 생각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없는 응답자(75.1%)가 자녀가 있는 응답자

(67.7%)보다 주택가격이 하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7%포인트 높

았다. 마지막으로 하층(75%)에서 상층(57.8%)까지 소득계층이 높아질수

록 주택가격이 하락해야 한다는 생각을 덜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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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나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주택가격 변화에 대한 생각

(단위: %, 명) 

구분
대폭 

하락해야 
한다

소폭 
하락해야 

한다

유지되어
야 한다

소폭 
상승해야 

한다

대폭 
상승해야 

한다
계 (명)　

전체 33.1 36.7 22.5 6.1 1.6 100.0 (2,000)

성별( x 2=10.455*)

  남자 36.1 34.5 21.3 6.7 1.4 100.0 ( 990)

  여자 30.1 38.9 23.7 5.6 1.7 100.0 (1,010)

연령( x 2=45.198***)

  19~29세 34.0 43.9 16.0 5.4 .8 100.0 ( 349)

  30~39세 32.4 36.8 24.1 4.9 1.8 100.0 ( 341)

  40~49세 34.5 36.4 21.8 6.6 0.8 100.0 ( 405)

  50~59세 35.2 37.1 19.5 7.4 0.7 100.0 ( 397)

  60세 이상 30.1 31.6 28.8 6.2 3.3 100.0 ( 508)

혼인 상태( x 2=28.075***)

  미혼 34.7 41.7 17.5 5.5 .5 100.0 ( 476)

  기혼 32.8 35.4 23.6 6.4 1.7 100.0 (1,435)

  이혼/사별 28.4 30.9 30.9 4.6 5.2 100.0 (  89)

자녀 유무( x 2=13.286*)

  있음 32.6 35.1 24.1 6.3 1.9 100.0 (1,432)

  없음 34.4 40.7 18.4 5.8 0.7 100.0 ( 568)

소득계층( x 2=39.765**)

  하층 41.8 33.2 18.4 3.6 3.0 100.0 ( 296)

  중하층 37.5 36.0 20.4 5.2 0.9 100.0 ( 575)

  중간층 29.0 38.5 24.0 7.0 1.5 100.0 ( 824)

  중상층 27.5 37.1 25.7 8.6 1.1 100.0 ( 273)

  상층 25.9 31.9 31.7 6.2 4.2 100.0 (  32)

주: *p<.05, **p<.01, ***p<.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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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우리나라의 인구가 어떻게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도 조사하

였고 응답은 ‘많이 증가해야 한다’, ‘조금 증가해야 한다’, ‘유지되어야 한

다’, ‘조금 감소해야 한다’, ‘많이 감소해야 한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

록 하였다(<표 2-14> 참조). 전체 응답자를 기준으로 보면 증가해야 한다

(많이 증가해야 한다 + 조금 증가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65.8%로 

다수였고 23.6%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감소해야 한다

(많이 감소해야 한다 + 조금 감소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10.6%로 

소수였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인구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에 대한 응답을 성, 연

령대, 혼인 상태, 자녀 유무, 소득계층별로 구분한 결과도 살펴보겠다. 인

구가 증가해야 한다는 인식은 여자(69.5%)가 남자(62.1%)보다 7%포인

트 많았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인식은 여자(20.8%)가 남자(26.5%)보다 

적었다. 앞으로 인구가 증가해야 한다는 인식은 20대 이하 51.9%, 60대 

이상 75.7%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그 비율도 증가했다. 혼인 상태별 차

이도 컸다. 인구가 증가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경우는 이혼·사별이 75.2%

로 가장 높았고 기혼은 그보다 적은 69.3%였으며, 미혼이 53.7%로 가장 

적었다. 자녀 유무로 구분했을 때 자녀가 있는 응답자는 69.9%가 앞으로 

인구가 증가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자녀가 없는 응답자는 그보

다 15%포인트가 적은 55.8%만 인구 증가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하지

만 소득계층별 응답 비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다. 



제2장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시민 인식 모니터링 33

〈표 2-14〉 앞으로 우리나라의 인구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

(단위: %, 명) 

구분
많이 

감소해야 
한다

조금 
감소해야 

한다

유지되어
야 한다

조금 
증가해야 

한다

많이 
증가해야 

한다
계 (명)　

전체 3.3 7.3 23.6 32.0 33.8 100.0 (2,000)

성별( x 2=12.816*)

  남자 3.4 8.1 26.5 29.8 32.3 100.0 ( 990)

  여자 3.2 6.6 20.8 34.2 35.3 100.0 (1,010)

연령( x 2=130.542***)

  19~29세 6.5 13.6 27.9 35.5 16.4 100.0 ( 349)

  30~39세 3.5 8.0 24.7 38.7 25.1 100.0 ( 341)

  40~49세 2.7 5.7 25.8 29.4 36.2 100.0 ( 405)

  50~59세 3.0 7.3 22.3 28.7 38.7 100.0 ( 397)

  60세 이상 1.5 3.7 19.1 29.8 45.9 100.0 ( 508)

혼인 상태( x 2=80.934***)

  미혼 6.0 12.6 27.8 34.0 19.7 100.0 ( 476)

  기혼 2.4 5.8 22.6 31.1 38.2 100.0 (1,435)

  이혼/사별 3.0 3.9 17.8 36.8 38.4 100.0 (  89)

자녀 유무( x 2=73.607***)

  있음 2.3 5.6 22.3 31.2 38.6 100.0 (1,432)

  없음 5.7 11.7 26.9 34.0 21.7 100.0 ( 568)

소득계층( x 2=22.916)

  하층 2.1 5.6 22.2 31.3 38.9 100.0 ( 296)

  중하층 3.6 6.4 22.7 34.9 32.5 100.0 ( 575)

  중간층 3.0 7.4 24.4 31.8 33.5 100.0 ( 824)

  중상층 5.1 11.0 23.9 29.3 30.8 100.0 ( 273)

  상층 0.0 6.2 30.0 17.4 46.4 100.0 (  32)

주: *p<.05, **p<.01, ***p<.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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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정부의 출산·양육 지원 정책이 자녀 양육 가구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였다. 이에 대한 답변은 ‘매우 도움

이 됐다’, ‘조금 도움이 됐다’, ‘별로 도움이 안 됐다’, ‘전혀 도움이 안 됐

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하였다(<표 2-15> 참조). 전체 응답자의 조

사 결과를 봤을 때 전반적으로 도움이 됐다(매우 도움이 됐다 + 조금 도

움이 됐다)는 응답이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46.4%로 전반적으로 도움이 

안 됐다(전혀 도움이 안 됐다 + 별로 도움이 안 됐다)는 응답보다 적었다. 

정부의 출산·양육 지원 정책이 자녀 양육 가구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

었는지에 관한 인식을 성, 연령대, 혼인 상태, 자녀 유무, 소득계층으로 

세분화해 분석한 결과도 살펴보겠다. 성별로 구분해서 보면 여자(50.7%)

가 남자(42.0%)보다 도움이 됐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약 9%포인트 더 많

았다. 정부의 출산·양육 지원 정책이 자녀 양육 가구에 도움이 되었다는 

인식은 20대 이하 39.7%, 60대 이상 57.3%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점

차 증가하였다. 도움이 되었다는 인식을 혼인 상태별로 구분했을 때 이

혼·사별(60.3%), 기혼(48.1%), 미혼(38.6%)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자녀 

유무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자녀가 있는 응답자는 정부의 출산·양

육 지원 정책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거의 절반인 49.0%인 반면 자녀

가 없는 응답자는 그보다 9%포인트가 낮은 40.0%만 도움이 되었다고 인

식하고 있어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득계층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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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5〉 현재까지 정부의 출산·양육 지원 정책이 자녀 양육 가구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정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도움이 

안 됐다
별로 도움이 

안 됐다
조금 도움이 

됐다
매우 도움이 

됐다
계 (명)　

전체 15.2 38.4 42.5 3.9 100.0 (2,000)

성별( x 2=22.311***)

  남자 16.9 41.1 39.6 2.4 100.0 ( 990)

  여자 13.6 35.7 45.4 5.3 100.0 (1,010)

연령( x 2=60.227***)

  19~29세 16.2 44.1 38.6 1.1 100.0 ( 349)

  30~39세 18.2 38.8 40.0 3.0 100.0 ( 341)

  40~49세 18.9 38.5 39.5 3.1 100.0 ( 405)

  50~59세 16.5 38.1 41.7 3.6 100.0 ( 397)

  60세 이상 8.5 34.3 50.0 7.2 100.0 ( 508)

혼인 상태( x 2=27.033***)

  미혼 16.5 44.9 37.2 1.4 100.0 ( 476)

  기혼 15.2 36.7 43.6 4.6 100.0 (1,435)

  이혼/사별 8.3 31.3 54.3 6.0 100.0 (  89)

자녀 유무( x 2=20.620***)

  있음 14.8 36.3 44.2 4.8 100.0 (1,432)

  없음 16.3 43.7 38.3 1.6 100.0 ( 568)

소득계층( x 2=17.214)

  하층 14.6 35.9 43.8 5.7 100.0 ( 296)

  중하층 16.1 40.2 40.5 3.2 100.0 ( 575)

  중간층 14.0 36.2 45.7 4.1 100.0 ( 824)

  중상층 18.2 42.4 36.5 2.9 100.0 ( 273)

  상층 10.4 49.4 37.2 2.9 100.0 (  32)

주:  *p<.05, **p<.01, ***p<.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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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양육 지원 정책의 도움 정도와 별도로 현재까지 정부의 노인 지원 

정책이 노인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지도 조사를 하였

다. 응답은 ‘매우 도움이 됐다’, ‘조금 도움이 됐다’, ‘별로 도움이 안 됐

다’, ‘전혀 도움이 안 됐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하였다(<표 2-16> 참

조). 전반적으로 도움이 됐다(매우 도움이 됐다 + 조금 도움이 됐다)는 비

율은 전체 응답자의 대다수인 71.2%였고 전반적으로 도움이 안 됐다(전

혀 도움이 안 됐다 + 별로 도움이 안 됐다)는 비율은 28.8%로 적었다. 

정부의 노인 지원 정책이 노인에게 도움이 된 정도에 관한 결과도 성, 

연령대, 혼인 상태, 자녀 유무, 소득계층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보겠다. 성

별로 구분하면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 여자(76.8%)가 남자(65.4%)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도움이 됐다는 인식은 20대 이하 

59.1%, 60대 이상 82.0%로 고연령일수록 높아졌다. 혼인 상태별로 구분

해서 봤을 때 이혼·사별, 기혼은 75%로 유사한 수준이었고 미혼은 그보

다 약 15%포인트 낮은 60.4%가 도움이 됐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자녀 유무에 따라서 살펴보면 자녀가 있는 응답자(75.2%)는 자녀가 없는 

응답자(60.9%)에 비해 정부의 노인 지원 정책이 노인에게 도움이 됐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14%포인트 정도 높았다. 그러나 소득계층에 따라서는 

응답 비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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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6〉 현재까지 정부의 노인 지원 정책이 노인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

하는지 정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도움이 

안 됐다
별로 도움이 

안 됐다
조금 도움이 

됐다
매우 도움이 

됐다
계 (명)　

전체 5.5 23.3 56.3 14.8 100.0 (2,000)

성별( x 2=63.102***)

  남자 7.8 26.8 55.7 9.7 100.0 ( 990)

  여자 3.3 19.9 56.9 19.9 100.0 (1,010)

연령( x 2=122.980***)

  19~29세 7.6 33.3 53.4 5.7 100.0 ( 349)

  30~39세 8.0 29.5 52.0 10.5 100.0 ( 341)

  40~49세 5.9 24.4 59.1 10.7 100.0 ( 405)

  50~59세 3.9 19.4 59.1 17.6 100.0 ( 397)

  60세 이상 3.4 14.5 56.9 25.1 100.0 ( 508)

혼인 상태( x 2=50.943***)

  미혼 7.3 32.3 53.0 7.4 100.0 ( 476)

  기혼 5.1 20.5 57.2 17.3 100.0 (1,435)

  이혼/사별 3.3 21.3 59.9 15.5 100.0 (  89)

자녀 유무( x 2=61.217***)

  있음 5.1 19.7 57.5 17.8 100.0 (1,432)

  없음 6.6 32.5 53.5 7.4 100.0 ( 568)

소득계층( x 2=18.463)

  하층 7.0 23.3 52.4 17.3 100.0 ( 296)

  중하층 4.2 25.3 57.9 12.6 100.0 ( 575)

  중간층 5.6 21.6 57.6 15.2 100.0 ( 824)

  중상층 5.6 22.8 55.0 16.5 100.0 ( 273)

  상층 12.8 36.0 43.9 7.2 100.0 (  32)

주:  *p<.05, **p<.01, ***p<.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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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충분했다고 생각하는지도 질

문을 하였고 조사 대상자는 ‘매우 충분’, ‘조금 충분’, ‘조금 불충분’, ‘매

우 불충분’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응답하였다(<표 2-17> 참조). 전체 

응답자의 인식부터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불충분(매우 불충분 + 조금 불

충분)했다는 의견이 76.1%로, 전반적으로 충분(매우 충분 + 조금 충분)

했다는 의견(23.9%)보다 3배 정도 많았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지원의 충분성에 대한 응답을 성, 연령

대, 혼인 상태, 자녀 유무, 소득계층으로 구분한 결과도 보겠다. 전반적으

로 불충분했다는 인식은 20대 이하에서 83.3%로 가장 높았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점차 감소하여 60대 이상에서는 70.4%를 기록하였다. 혼인 

상태별로는 미혼이 불충분했다고 인식하는 비율(81.5%)이 매우 높았고 

이어서 기혼 75.0%, 이혼·사별 65.6% 순이었다. 자녀 유무로 구분하면 

자녀가 없는 응답자(82.3%)가 자녀가 있는 응답자(73.7%)보다 불충분했

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8%포인트 정도 높았다. 소득계층으로 세분화했을 

때 상층(82.4%), 중상층(80.7%), 중하층(79.0%), 중간층(73.7%), 하층

(72.3%) 순으로 불충분했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그 차이가 10%

포인트 이내로 크지 않았다. 성별에 따른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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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7〉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충분했다고 생각하는지 정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불충분 조금 불충분 조금 충분 매우 충분 계 (명)　

전체 30.1 46.0 21.2 2.6 100.0 (2,000)

성별( x 2=4.728)

  남자 32.2 45.3 20.0 2.5 100.0 ( 990)

  여자 28.0 46.8 22.5 2.8 100.0 (1,010)

연령( x 2=57.184***)

  19~29세 28.2 55.1 14.5 2.2 100.0 ( 349)

  30~39세 40.2 40.7 18.4 0.8 100.0 ( 341)

  40~49세 32.8 43.9 21.8 1.5 100.0 ( 405)

  50~59세 29.6 43.0 23.4 4.1 100.0 ( 397)

  60세 이상 23.0 47.4 25.6 4.0 100.0 ( 508)

혼인 상태( x 2=25.836***)

  미혼 29.6 52.0 16.7 1.8 100.0 ( 476)

  기혼 30.9 44.1 22.4 2.6 100.0 (1,435)

  이혼/사별 20.2 45.4 27.0 7.4 100.0 (  89)

자녀 유무( x 2=18.294***)

  있음 29.7 43.9 23.3 3.0 100.0 (1,432)

  없음 31.0 51.3 16.0 1.7 100.0 ( 568)

소득계층( x 2=23.703*)

  하층 31.7 40.6 23.8 3.9 100.0 ( 296)

  중하층 30.1 48.9 19.2 1.7 100.0 ( 575)

  중간층 27.2 46.5 23.5 2.9 100.0 ( 824)

  중상층 37.2 43.5 17.2 2.1 100.0 ( 273)

  상층 29.8 52.6 11.3 6.2 100.0 (  32)

주: *p<.05, **p<.01, ***p<.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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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 해결과 별개로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충분

했다고 생각하는지도 조사를 하였고 그에 대한 응답은 ‘매우 충분’, ‘조금 

충분’, ‘조금 불충분’, ‘매우 불충분’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하였다(<표 

2-18> 참조). 모든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결과에서는 불충분(매우 불충분 

+ 조금 불충분)했다는 인식이 55.3%로 충분(매우 충분 + 조금 충분)했다

는 인식 44.7%보다 다수였다.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지원의 충분성 응답을 성, 연령대, 혼인 상

태, 자녀 유무, 소득계층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도 살펴보겠다. 성별

로는 남자(61.3%)가 여자(49.4%)보다 불충분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약 

12%포인트 높았다. 불충분했다는 인식 순위를 연령대별로 보면 30대

(65.8%)가 가장 높았고 이어서 20대 이하(63.0%), 40대(60.8%), 50대

(51.9%), 60대 이상(41.2%) 순이었다. 혼인 상태별로는 불충분했다고 생

각하는 비율이 미혼(63.4%), 기혼(53.1%), 이혼·사별(48.2%) 순으로 높

았다. 이와 유사하게 자녀가 없는 응답자(65.2%)는 자녀가 있는 응답자

(51.4%)보다 불충분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14%포인트 정도 더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 불충분했다는 생각은 모든 계층에서 50%대였는데, 다른 

계층과 비교했을 때 하층과 상층에서 특히 ‘매우 불충분’했다는 응답 비

율이 높다는 점이 특징적으로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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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8〉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충분했다고 생각하는지 정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불충분 조금 불충분 조금 충분 매우 충분 계 (명)　

전체 13.2 42.1 36.4 8.2 100.0 (2,000)

성별( x 2=31.568***)

  남자 15.5 45.9 32.3 6.3 100.0 ( 990)

  여자 11.1 38.3 40.5 10.1 100.0 (1,010)

연령( x 2=81.203***)

  19~29세 14.8 48.2 32.3 4.7 100.0 ( 349)

  30~39세 15.9 49.9 28.6 5.6 100.0 ( 341)

  40~49세 14.5 46.3 33.5 5.7 100.0 ( 405)

  50~59세 13.5 38.4 38.2 9.9 100.0 ( 397)

  60세 이상 9.2 32.1 45.6 13.2 100.0 ( 508)

혼인 상태( x 2=23.165**)

  미혼 15.5 47.9 32.0 4.6 100.0 ( 476)

  기혼 12.7 40.3 37.4 9.5 100.0 (1,435)

  이혼/사별 9.5 38.7 44.2 7.6 100.0 (  89)

자녀 유무( x 2=34.682***)

  있음 12.1 39.3 39.0 9.6 100.0 (1,432)

  없음 16.2 49.0 30.0 4.8 100.0 ( 568)

소득계층( x 2=26.633**)

  하층 20.2 37.5 32.9 9.4 100.0 ( 296)

  중하층 12.4 44.4 36.7 6.5 100.0 ( 575)

  중간층 11.5 41.7 37.9 8.9 100.0 ( 824)

  중상층 11.7 44.1 34.6 9.6 100.0 ( 273)

  상층 23.2 34.5 42.3 0.0 100.0 (  32)

주:  *p<.05, **p<.01, ***p<.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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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정부의 정책 노력으로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해결할 수 있

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하였고 응답은 ‘완전 해결할 것’,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것’, ‘전혀 해결하지 못할 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하였다(<표 

2-19> 참조).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결과를 보면,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75.8%로 대부분이었고 ‘전혀 해결하지 못할 것’

이라는 응답도 15.2%로 ‘완전 해결할 것’(9.0%)이라는 응답보다 많았다. 

정부의 노력을 통한 해결 가능성에 대한 생각을 성, 연령대, 혼인 상태, 

자녀 유무, 소득계층으로도 구체적으로 살펴봤다.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여자(78.0%)가 남자(73.5%)보다 조금 높은 반

면 ‘전혀 해결하지 못할 것’ 또는 ‘완전 해결할 것’이라는 극단적 가능성

에 대한 응답 비율은 여자가 남자에 비해 2~3%포인트씩 낮았다. 그 밖의 

연령, 혼인 상태, 자녀 유무, 소득계층별 비율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을 정도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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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9〉 정부의 정책 노력으로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정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해결하지 

못 할 것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것

완전 해결할 
것

계 (명)　

전체 15.2 75.8 9.0 100.0 (2,000)

성별( x 2=6.278*)

  남자 16.2 73.5 10.3 100.0 ( 990)

  여자 14.2 78.0 7.7 100.0 (1,010)

연령( x 2=7.719)

  19~29세 13.3 76.4 10.3 100.0 ( 349)

  30~39세 15.0 74.9 10.0 100.0 ( 341)

  40~49세 14.3 77.6 8.1 100.0 ( 405)

  50~59세 15.8 77.7 6.5 100.0 ( 397)

  60세 이상 16.9 73.0 10.2 100.0 ( 508)

혼인 상태( x 2=1.603)

  미혼 14.1 76.7 9.2 100.0 ( 476)

  기혼 15.3 75.7 9.1 100.0 (1,435)

  이혼/사별 19.6 72.9 7.5 100.0 (  89)

자녀 유무( x 2=2.275)

  있음 15.9 75.4 8.7 100.0 (1,432)

  없음 13.4 76.8 9.8 100.0 ( 568)

소득계층( x 2=14.331)

  하층 18.6 72.0 9.4 100.0 ( 296)

  중하층 15.3 77.5 7.2 100.0 ( 575)

  중간층 14.5 76.7 8.8 100.0 ( 824)

  중상층 12.6 74.0 13.4 100.0 ( 273)

  상층 22.7 71.1 6.2 100.0 (  32)

주:  *p<.05, **p<.01, ***p<.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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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조사 개요 및 응답자 일반 현황

이번 장에서는 50~60대인 신중년의 가족 부양 및 가족문화에 관한 인

식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사 대상은 전국 만 50~69세 인구이다. 대상

자 선정을 위해 한국리서치의 패널을 활용하였고, 행정안전부의 ‘주민등

록인구통계(2018년 10월 기준)’ 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신중년을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할당하여 최종적으로 표본을 선정하였다. 조사 기간은 

2018년 11월 21일~2018년 11월 30일로 총 10일이 소요되었다. 구조

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조사로 실시하였고 총 

2022명이 응답하였다.

조사 응답자의 일반특성은 <표 3-1>에 제시하였다. 우선 응답자의 성

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자와 여자가 각각 50%이다. 연령은 55~59세가 

30.1%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50~54세 29.4%, 60~64세 24.0%, 

65~69세 16.5% 순으로 나타난다. 지역은 대도시가 44.2%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중소도시 37.5%, 농어촌 18.3% 순이었다. 배우자 유무를 살

펴보면 응답자의 대부분인 89.8%가 유배우자, 10.2%가 무배우자이다.

교육 수준으로는 대학 졸업 이상이 42.7%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고등

학교 졸업 34.5%, 중학교 졸업 이하 22.8% 순이었다. 취업 상태는 취업이 

69.9%로 미취업 30.1%보다 더 많다. 우리 사회의 소득계층을 다섯 집단

으로 구분할 때 응답자의 45.5%가 중간층으로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며 그다음으로 중하층 22.6%, 하층 16.6%, 중상층 13.4%, 상층 

신중년의 가족 부양 및 
가족문화에 관한 인식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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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순으로 나타난다. 건강 상태는 건강한 편이 46.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보통 36.4%, 건강하지 않은 편 16.8% 순으로 나타난다.

〈표 3-1〉 신중년의 가족 부양 및 가족문화에 관한 인식조사 응답자 일반 특성

(단위: %, 명)

비율(명) 비율

전체 100.0(2,022)

성별 취업 상태1)

  남자 50.0   취업 69.9

  여자 50.0   미취업 30.1

연령 소득계층

  50~54세 29.4   하층 16.6

  55~59세 30.1   중하층 22.6

  60~64세 24.0   중간층 45.5

  65~69세 16.5   중상층 13.4

지역   상층 2.0

  대도시 44.2 건강 상태

  중소도시 37.5   건강하지 않은 편 16.8

  농어촌 18.3   보통 36.4

배우자 유무1)   건강한 편 46.9

  유배우자 89.8

  무배우자 10.2

교육 수준1)

  중학교 졸업 이하 22.8

  고등학교 졸업 34.5

  대학 졸업 이상 42.7

  주: 1) 배우자 유무 모름/무응답 4명, 교육 수준 모름/무응답 28명, 취업 상태 모름/무응답 7명을 
제외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신중년의 가족 부양 및 가족문화에 관한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제2절 가족 부양 부담 및 인식 

신중년(만 50~69세)을 대상으로 자녀와 부모 부양에 대한 부담, 샌드

위치세대로서 자신의 노후 준비와 자녀에 대한 부양 기대 등에 대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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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질문하여 응답자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현재 학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등)를 다

니는 자녀’가 있는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30.6%이며 이들 학생자녀에 대

한 경제적 지원(학비, 용돈, 생활비 지원 등)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는 응

답이 64.0%였다(매우 부담 32.3%, 다소 부담 31.7%). 

<표 3-2>를 살펴보면 성별, 연령, 지역, 취업 상태, 주관적 소득계층에 

따라 응답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여자인 경우 학생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비율이 

66.1%로, 남자의 경우인 62.5%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연령별로

는 65~69세의 경우 학생자녀가 있는 비율이 1.5%로 가장 낮지만, 학생

자녀에 대해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 부담스럽다는 비율은 80%

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 학생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신중년은 50~54세 65.9%(학생자녀가 있는 비율 67.6%), 55~59

세 60.6%(28.0%), 60~64세 80%(8.7%) 순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농어촌(20.5%)에 거주하는 경우 대도시(31.7%)나 

중소도시(34.3%)보다 학생자녀가 있는 비율이 낮지만, 학생자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학생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매우 부담’을 느끼는 비율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

우가 40.8%이며 대도시는 31.1%, 중소도시 31.2%이다. 

취업 상태별로는 취업인 경우 학생자녀가 있는 비율과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비율이 각각 36.4%, 64.4%로, 미취업인 경우의 17.3%와 61.9%

보다 높게 나타났다.

주관적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소득계층이 높다고 생각할수록 학생자녀

가 있는 비율이 높은 편이며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비율은 낮은 경향이 확인

되었다. 구체적으로 소득계층이 ‘하층’이라고 느끼는 경우 학생자녀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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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은 17.0%이며 이들 중 84.2%가 학생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중하층’의 경우 학생자녀가 있는 대상 중 경제적 부

담을 느끼는 비율이 79.6%(학생자녀가 있는 비율 23.7%)이며 중간층 

65.1%(34.6%), 중상층 42.5%(44.3%), 상층 25.1%(40.0%)로 나타났다.

〈표 3-2〉 학생자녀 유무 및 경제적 지원 부담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구분

학생자녀 경제적 부담 수준1)

계 (명)　
없음 있음

매우 
부담

다소 
부담

보통
별로 
부담 
아님

전혀 
부담 
아님

소계

전체 69.4 30.6 32.3 31.7 22.8 7.1 6.1 100.0 100.0 (2,022)

성별( x 2=35.6***)

  남자 63.9 36.1 29.6 32.9 25.5 6.0 6.0 100.0 100.0 (1,010)

  여자 74.9 25.1 36.2 29.9 18.9 8.7 6.3 100.0 100.0 (1,012)

연령( x 2=638.4***)

  50~54세 32.4 67.6 34.1 31.8 23.1 5.5 5.5 100.0 100.0 ( 595)

  55~59세 72.0 28.0 26.5 34.1 24.1 9.4 5.9 100.0 100.0 ( 608)

  60~64세 91.3 8.7 35.7 21.4 16.7 11.9 14.3 100.0 100.0 ( 485)

  65~69세 98.5 1.5 60.0 20.0 0.0 20.0 0.0 100.0 100.0 ( 334)

지역( x 2=29.5**)

  대도시 68.3 31.7 31.1 30.7 25.8 6.4 6.0 100.0 100.0 ( 894)

  중소도시 65.7 34.3 31.2 33.8 20.4 7.3 7.3 100.0 100.0 ( 758)

  농어촌 79.5 20.5 40.8 27.6 19.7 9.2 2.6 100.0 100.0 ( 370)

취업 상태2)( x 2=75.7***)

  취업 63.6 36.4 31.8 32.6 23.4 6.2 6.0 100.0 100.0 (1,409)

  미취업 82.7 17.3 34.3 27.6 20.0 11.4 6.7 100.0 100.0 ( 606)

소득계층( x 2=194.1***)

  하층 83.0 17.0 68.4 15.8 8.8 5.3 1.8 100.0 100.0 ( 336)

  중하층 76.3 23.7 43.5 36.1 14.8 5.6 0.0 100.0 100.0 ( 456)

  중간층 65.4 34.6 29.9 35.2 24.2 6.0 4.7 100.0 100.0 ( 919)

  중상층 55.7 44.3 13.3 29.2 31.7 12.5 13.3 100.0 100.0 ( 271)

  상층 60.0 40.0 18.8 6.3 31.3 6.3 37.5 100.0 100.0 (  40)

   주: 1) 학생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질문.
        2) 모름/무응답 7명을 제외한 결과임.
        3) *p<.05, **p<.01, ***p<.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신중년의 가족 부양 및 가족문화에 관한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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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세대의 만혼, 늦은 취업 등으로 인한 독립적 생활의 어려움으로 

‘자립할 나이의 성인이 되어서도 독립적으로 살아가지 않고 부모에게 경

제적으로 의지하는 사람(국립국어원, 2019. 3. 26. 인출 http://opendi

ct.korean.go.kr/)’이 증가하면서 이들을 일컫는 ‘캥거루족’이라는 개념

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은 아직 이론적 근거나 사회적 정

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개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으로 독립하

지 못해서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미혼자녀’를 ‘캥거루족’으로 정의하고

자 한다.

<표 3-3>은 신중년 세대의 가구에 캥거루족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신

중년들이 생각하는 이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 정도를 살펴본 내용이다. 신

중년 가구에 캥거루족 자녀가 있는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39.1%이며, 이

들 중 41.2%는 캥거루족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고 응답하였다(매우 부담 19.1%, 다소 부담 22.1%).

<표 3-3>을 살펴보면 연령, 지역, 취업 상태, 소득계층에 따라 캥거루

족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연령이 65~69세인 경우 캥거루족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이 45.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50~54세(43.5%), 55~59세(39.1%), 60~64세(39.3%)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서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캥거루족 자녀에 대한 경제

적 지원 부담 비율이 47.1%로, 대도시나 중소도시인 경우의 39.7%와 

41.1%보다 높게 나타났다.

취업 상태에 따라서는 미취업인 경우 캥거루족 자녀에 대한 경제적 부

담을 ‘매우’ 크게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21.8%로 취업인 경우의 18.1%

보다 높게 나타났다. 

소득계층에 따라서는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소득계층이 낮을수록 캥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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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족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부담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하층이 53.9%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중하층 52.5%, 

중간층 36.9%, 중상층 26.7%, 상층 12.6% 순이었다.

〈표 3-3〉 캥거루족 자녀 유무 및 경제적 지원 부담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구분

캥거루족자녀 경제적 부담 수준1)

계 (명)　
없음 있음

매우 
부담

다소 
부담

보통
별로 
부담 
아님

전혀 
부담 
아님

소계

전체 60.9 39.1 19.1 22.1 22.0 18.6 18.2 100.0 100.0 (2,022)

성별( x 2=1.3)

  남자 61.1 38.9 19.6 22.4 21.9 19.3 16.8 100.0 100.0 (1,010)

  여자 60.7 39.3 18.6 21.9 22.1 17.8 19.6 100.0 100.0 (1,012)

연령( x 2=79.6***)

  50~54세 61.0 39.0 19.4 24.1 25.4 20.3 10.8 100.0 100.0 ( 595)

  55~59세 51.3 48.7 15.5 23.6 20.9 21.6 18.2 100.0 100.0 ( 608)

  60~64세 63.3 36.7 23.0 16.3 22.5 16.3 21.9 100.0 100.0 ( 485)

  65~69세 74.6 25.4 22.4 23.5 15.3 8.2 30.6 100.0 100.0 ( 334)

지역( x 2=29.8**)

  대도시 56.9 43.1 18.4 21.3 22.1 19.5 18.7 100.0 100.0 ( 894)

  중소도시 59.9 40.1 19.1 22.0 21.1 18.8 19.1 100.0 100.0 ( 758)

  농어촌 72.4 27.6 21.6 25.5 24.5 14.7 13.7 100.0 100.0 ( 370)

취업 상태2)( x 2=17.7**)

  취업 59.6 40.4 18.1 23.6 22.7 20.2 15.5 100.0 100.0 (1,409)

  미취업 63.7 36.3 21.8 18.2 20.5 14.1 25.5 100.0 100.0 ( 606)

소득계층( x 2=69.3***)

  하층 65.2 34.8 36.8 17.1 21.4 10.3 14.5 100.0 100.0 ( 336)

  중하층 59.9 40.1 21.9 30.6 19.1 16.9 11.5 100.0 100.0 ( 456)

  중간층 59.3 40.7 15.0 21.9 24.6 19.5 19.0 100.0 100.0 ( 919)

  중상층 62.7 37.3 10.9 15.8 19.8 23.8 29.7 100.0 100.0 ( 271)

  상층 60.0 40.0 6.3 6.3 12.5 43.8 31.3 100.0 100.0 (  40)

   주: 1) 캥거루족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질문.
        2) 모름/무응답 7명을 제외한 결과임.
        3) *p<.05, **p<.01, ***p<.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신중년의 가족 부양 및 가족문화에 관한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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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캥거루족’과 함께 제시된 새로운 개념으로 ‘신캥거루족’이라는 신조어

가 제시되고 있다. ‘신캥거루족’은 ‘경제적으로는 자립했지만 부모에게 

생활비를 보태며 독립하지 않고 부모와 함께 사는 사람’(국립국어원, 

2019. 3. 26. 인출 http://opendict.korean.go.kr/)을 말한다. 신캥거

루족이라는 개념도 캥거루족과 같이 사회적으로 통용되고는 있으나 아직 

이론적으로 그 개념이 명확히 정의되지는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캥

거루족과 신캥거루족의 차이를 ‘자녀의 혼인 여부’에 초점을 두어 적용하

였다. 즉 캥거루족은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해서 부모와 함께 살고 있

는 미혼자녀’이며, 신캥거루족은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기혼 자녀’로 정의

하였다. 

<표 3-4>는 신캥거루족 자녀가 있는 신중년 가구 비율과 신캥거루족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부담 정도에 대한 인식 결과이다. 신중년가구 

중 ‘신캥거루족 자녀’가 있는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4.4%이며, 이들 중 

27.0%는 신캥거루족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매우 부담 18.0%, 다소 부담 9%). 이러한 결과는 함께 살

고 있는 기혼 자녀와 신중년 부모 간의 경제적 지원의 교환 실태를 정밀

하게 분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해석상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밝힌다. 

신중년인 부모는 함께 살고 있는 기혼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보

다 더 많이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 상황일 수 있고, 일방적으로 함께 사는 

기혼 자녀로부터 경제적 부양을 받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이나 본 질문에

서는 이러한 상황을 구분하지 않았다. 

한편 신캥거루족에 대한 신중년의 경제적 지원 부담은 성별, 연령, 지

역, 취업 상태, 소득계층 등 응답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유의미한 응답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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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신캥거루족 자녀 유무 및 경제적 지원 부담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구분

신캥거루족자녀 경제적 부담 수준1)

계 (명)　
없음 있음

매우 
부담

다소 
부담

보통
별로 
부담 
아님

전혀 
부담 
아님

소계

전체 95.6 4.4 18.0 9.0 24.7 18.0 30.3 100.0 100.0 (2,022)

성별( x 2=10.9)

  남자 96.9 3.1 16.1 6.5 19.4 25.8 32.3 100.0 100.0 (1,010)

  여자 94.3 5.7 19.0 10.3 27.6 13.8 29.3 100.0 100.0 (1,012)

연령( x 2=21.6)

  50~54세 97.6 2.4 14.3 14.3 28.6 28.6 14.3 100.0 100.0 ( 595)

  55~59세 95.4 4.6 25.0 0.0 28.6 10.7 35.7 100.0 100.0 ( 608)

  60~64세 94.0 6.0 17.2 17.2 20.7 13.8 31.0 100.0 100.0 ( 485)

  65~69세 94.6 5.4 11.1 5.6 22.2 27.8 33.3 100.0 100.0 ( 334)

지역( x 2=7.1)

  대도시 95.9 4.1 18.9 10.8 24.3 13.5 32.4 100.0 100.0 ( 894)

  중소도시 95.0 5.0 10.5 10.5 26.3 21.1 31.6 100.0 100.0 ( 758)

  농어촌 96.2 3.8 35.7 0.0 21.4 21.4 21.4 100.0 100.0 ( 370)

취업 상태2)( x 2=1.5)

  취업 95.8 4.2 18.6 8.5 23.7 20.3 28.8 100.0 100.0 (1,409)

  미취업 95.0 5.0 16.7 10.0 26.7 13.3 33.3 100.0 100.0 ( 606)

소득계층( x 2=19.6)

  하층 94.0 6.0 35.0 5.0 20.0 20.0 20.0 100.0 100.0 ( 336)

  중하층 94.1 5.9 11.1 11.1 25.9 18.5 33.3 100.0 100.0 ( 456)

  중간층 96.0 4.0 16.2 8.1 24.3 18.9 32.4 100.0 100.0 ( 919)

  중상층 98.2 1.8 0.0 20.0 40.0 0.0 40.0 100.0 100.0 ( 271)

  상층 100.0 0.0 - - - - - - 100.0 (  40)

   주: 1) 신캥거루족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질문.
        2) 모름/무응답 7명을 제외한 결과임.
        3) *p<.05, **p<.01, ***p<.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신중년의 가족 부양 및 가족문화에 관한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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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님 중 한 분 이상’ 살아 있다고 응답

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58.7%이며,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료비, 

생활비 지원 등)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은 32.8%였다(매우 부담 

12.6%, 다소 부담 20.2%). 

<표 3-5>를 살펴보면 성별, 연령, 지역, 취업 상태, 주관적 소득계층에 

따라 응답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여자의 경우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부담을 느끼는 비율이 36.8%로, 

남자의 경우인 29.1%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 살펴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부담을 느끼는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0~54세의 경우 생

존 부모가 있는 비율이 82.9%로 가장 높고, 부모에 대해 경제적으로 지

원하는 것에 대해 부담스럽다는 비율이 35.1%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 

55~59세 33.3%(부모가 생존해 있는 비율 63.3%), 60~64세 28.8%(42.9%), 

65~69세 29.0%(29.9%)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 살펴보면 농어촌(34.0%)에 거주하는 경우 대도시(33.1%)

나 중소도시(32.2%)보다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상태별로는 미취업인 경우 부모에 대해 경제적으로 지원

하는 것에 대해 부담스럽다는 비율이 35.0%로, 취업인 경우의 32.1%보

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주관적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소득계층이 높다고 생각할수록 부모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은 덜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소득계

층이 하층이라고 느끼는 경우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대해 부담을 느

끼고 있다는 응답이 49.7%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중하층(40.8%), 중

간층(29.7%), 중상층(21.9%), 상층(4.2%)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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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생존 부모 유무 및 경제적 지원 부담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구분

생존 부모1) 경제적 부담 수준2)

계 (명)　
없음 있음

매우 
부담

다소 
부담

보통
별로 
부담 
아님

전혀 
부담 
아님

소계

전체 41.3 58.7 12.6 20.2 25.3 21.6 20.2 100.0 100.0 (2,022)

성별( x 2=17.1**)

  남자 40.5 59.5 9.3 19.8 27.6 23.8 19.5 100.0 100.0 (1,010)

  여자 42.2 57.8 16.1 20.7 22.9 19.3 21.0 100.0 100.0 (1,012)

연령( x 2=336.4***)

  50~54세 17.1 82.9 13.6 21.5 29.4 18.1 17.4 100.0 100.0 ( 595)

  55~59세 36.7 63.3 11.2 22.1 22.3 23.1 21.3 100.0 100.0 ( 608)

  60~64세 57.1 42.9 11.5 17.3 22.6 27.9 20.7 100.0 100.0 ( 485)

  65~69세 70.1 29.9 16.0 13.0 22.0 20.0 29.0 100.0 100.0 ( 334)

지역( x 2=15.4**)

  대도시 40.9 59.1 12.1 21.0 24.8 22.9 19.1 100.0 100.0 ( 894)

  중소도시 38.0 62.0 12.8 19.4 25.3 21.1 21.5 100.0 100.0 ( 758)

  농어촌 49.2 50.8 13.8 20.2 26.6 19.1 20.2 100.0 100.0 ( 370)

취업 상태3)( x 2=32.4***)

  취업 38.0 62.0 12.4 19.7 26.2 23.4 18.3 100.0 100.0 (1,409)

  미취업 49.0 51.0 13.3 21.7 23.0 16.5 25.6 100.0 100.0 ( 606)

소득계층( x 2=126.4***)

  하층 54.5 45.5 31.4 18.3 15.7 15.0 19.6 100.0 100.0 ( 336)

  중하층 44.1 55.9 15.3 25.5 23.9 18.8 16.5 100.0 100.0 ( 456)

  중간층 38.8 61.2 8.9 20.8 26.7 23.7 19.9 100.0 100.0 ( 919)

  중상층 29.2 70.8 6.3 15.6 30.2 24.0 24.0 100.0 100.0 ( 271)

  상층 40.0 60.0 4.2 0.0 29.2 25.0 41.7 100.0 100.0 (  40)

   주: 1) 응답자 본인 부모 혹은 배우자 부모 중 1명 이상 생존한 경우 ‘있음’.
        2) 생존 부모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질문.
        3) 모름/무응답 7명을 제외한 결과임.
        4) *p<.05, **p<.01, ***p<.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신중년의 가족 부양 및 가족문화에 관한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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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 대한 비경제적 지원(전화․만남 등 정서적 지원, 식사․몸단장 등 

신체적 지원, 장보기․청소 등 도구적 지원)’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

은 32.2%였다(매우 부담 9.7%, 다소 부담 22.5%). 

<표 3-6>을 살펴보면 성별, 연령, 취업 상태, 주관적 소득계층에 따라 

응답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여자

의 경우 부모에 대한 비경제적 지원에 부담을 느끼는 비율이 39.6%로, 

남자의 경우인 24.9%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모에 대한 비경제적 지원에 

부담을 느끼는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50~54세의 경우 부모를 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 부담스럽다는 비율이 33.8%로 가장 높

고 그다음으로 55~59세 33.5%, 65~69세 29.0%, 60~64세 27.5% 순

이었다.

취업 상태에 따라 살펴보면 미취업인 경우 부모에 대해 비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 부담스럽다는 비율이 35.9%로, 취업인 경우의 

30.8%보다 높게 나타났다.

주관적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소득계층이 높다고 생각할수록 부모에 

대한 비경제적 부담을 대체로 덜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소득계층이 하층 또는 중하층이라고 느끼는 경우 부모에 대한 비경제적 

지원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응답이 39.2%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중

상층(30.3%), 중간층(28.5%), 상층(16.7%)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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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생존 부모 유무 및 비경제적 지원 부담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구분

생존 부모1) 비경제적 부담 수준2)

계 (명)　
없음 있음

매우 
부담

다소 
부담

보통
별로 
부담 
아님

전혀 
부담 
아님

소계

전체 41.3 58.7 9.7 22.5 27.1 22.3 18.4 100.0 100.0 (2,022)

성별( x 2=31.6***)

  남자 40.5 59.5 7.3 17.6 28.6 26.0 20.5 100.0 100.0 (1,010)

  여자 42.2 57.8 12.1 27.5 25.5 18.6 16.2 100.0 100.0 (1,012)

연령( x 2=320.5***)

  50~54세 17.1 82.9 10.5 23.3 29.0 20.7 16.4 100.0 100.0 ( 595)

  55~59세 36.7 63.3 9.6 23.9 24.7 22.9 19.0 100.0 100.0 ( 608)

  60~64세 57.1 42.9 8.7 18.8 26.9 25.5 20.2 100.0 100.0 ( 485)

  65~69세 70.1 29.9 8.0 21.0 27.0 22.0 22.0 100.0 100.0 ( 334)

지역( x 2=17.5)

  대도시 40.9 59.1 9.1 24.1 27.5 22.2 17.2 100.0 100.0 ( 894)

  중소도시 38.0 62.0 10.2 22.8 26.8 21.3 18.9 100.0 100.0 ( 758)

  농어촌 49.2 50.8 10.1 17.6 26.6 25.5 20.2 100.0 100.0 ( 370)

취업 상태3)( x 2=24.2***)

  취업 38.0 62.0 9.2 21.6 27.7 23.1 18.3 100.0 100.0 (1,409)

  미취업 49.0 51.0 11.3 24.6 25.2 20.1 18.8 100.0 100.0 ( 606)

소득계층( x 2=103.5***)

  하층 54.5 45.5 23.5 15.7 24.2 18.3 18.3 100.0 100.0 ( 336)

  중하층 44.1 55.9 9.8 29.4 24.3 21.2 15.3 100.0 100.0 ( 456)

  중간층 38.8 61.2 7.5 21.0 30.8 23.1 17.6 100.0 100.0 ( 919)

  중상층 29.2 70.8 6.3 24.0 22.4 25.5 21.9 100.0 100.0 ( 271)

  상층 40.0 60.0 0.0 16.7 25.0 16.7 41.7 100.0 100.0 (  40)

   주: 1) 응답자 본인 부모 혹은 배우자 부모 중 1명 이상 생존한 경우 ‘있음’.
        2) 생존 부모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질문.
        3) 모름/무응답 7명을 제외한 결과임.
        4) *p<.05, **p<.01, ***p<.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신중년의 가족 부양 및 가족문화에 관한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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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표 3-7>과 같이 ‘현재 생활에서 가장 큰 걱정거리’가 무엇인

지 질문한 결과, 걱정거리가 없다는 응답이 26.8%로 가장 많았다. 걱정

거리가 있는 경우 중에서는 소득이 부족하여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응답이 

24.6%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자녀가 독립할 때까지 경제적으로 부

양하는 것(22.5%), 자녀의 독립 또는 은퇴 이후 느끼는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11.8%), 부모님을 경제적 및 비경제적으로 부양하는 것(7.6%), 

경제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움(6.7%) 순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 연령, 취업 상태, 소득계층에 

따라 현재 생활의 걱정거리에 대한 응답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자의 경우 현재 생활에서 걱정거리가 없음(남자 24.3%, 여자 

29.3%), 부모 부양(남자 6.7%, 여자 8.4%)의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

고 남자의 경우 소득 부족(남자 26.0%, 여자 23.1%), 자녀 부양(남자 

24.3%, 여자 20.8%)의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연령에 따라서는 60대의 경우 현재 생활에서 걱정거리가 없다는 비율

이 34.2~36.5%로 50대의 19.2~23.0%보다 높은 반면 자녀 부양이 가장 

큰 걱정거리라는 응답은 8.7~15.3%로 50대의 24.5~34.1%보다 낮게 

나타났다. 부모 부양이 신중년의 현재 생활 걱정거리에서 차지하는 비율

은 높지 않지만, 연령이 높을수록 부모 부양에 대한 걱정은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신중년의 연령이 높을수록 부

모(배우자 포함)가 살아계시는 비율이 낮아지는 것과 관련 있어 보인다.1) 

부모 부양이 걱정거리라는 응답은 50~54세 10.4%, 55~59세 9.9%, 

60~64세 4.3%, 65~69세 3.0%였다.

취업 상태별로 살펴보면 미취업인 경우 걱정거리가 없다(취업 25.5%, 

1) 연령별로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1명 이상 살아 있는 비율은 50~54세 82.9%, 
55~59세 63.3%, 60~64세 42.9%, 65~69세 29.9%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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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업 29.9%)와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감(취업 11.1%, 미취업 13.7%), 

경제활동 미참여(취업 5.3%, 10.1%)에 대한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

고, 취업인 경우 자녀 부양(취업 25.8%, 미취업 15.0%), 부모 부양(취업 

8.4%, 미취업 5.4%)에 대한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소득계층에 따라서는 소득계층이 높다고 느낄수록 현재 생활에서 큰 걱정

거리가 없다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생

활에서 큰 걱정거리가 없다는 비율은 상층이 62.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

상층 38.4%, 중간층 31.6%, 중하층 17.8%, 하층 12.5% 순이었다. 또한 소

득계층이 높을수록 자녀의 독립이나 은퇴 후 외로움(사회적 고립감)을 걱정

거리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층 15.0%, 

중상층 14.8%, 중간층 13.2%, 중하층 8.8%, 하층 9.5% 등이다.

〈표 3-7〉 현재 생활에서 가장 큰 걱정거리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구분 없음
소득 
부족

자녀 
부양

외로움
(사회적 
고립감)

부모
부양

경제활동 
미참여

계 (명)　

전체 26.8 24.6 22.5 11.8 7.6 6.7 100.0 (2,022)

성별( x 2=11.4*)

  남자 24.3 26.0 24.3 11.8 6.7 6.9 100.0 (1,010)

  여자 29.3 23.1 20.8 11.9 8.4 6.5 100.0 (1,012)

연령( x 2=169.7***)

  50~54세 19.2 21.3 34.1 9.9 10.4 5.0 100.0 ( 595)

  55~59세 23.0 22.0 24.5 13.3 9.9 7.2 100.0 ( 608)

  60~64세 34.2 24.5 15.3 13.8 4.3 7.8 100.0 ( 485)

  65~69세 36.5 35.0 8.7 9.6 3.0 7.2 100.0 ( 334)

지역( x 2=4.4)

  대도시 26.4 24.5 22.7 12.5 7.7 6.2 100.0 ( 894)

  중소도시 26.4 24.1 22.3 11.5 7.9 7.8 100.0 ( 758)

  농어촌 28.6 25.7 22.4 10.8 6.5 5.9 100.0 (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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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 모름/무응답 7명을 제외한 결과임.
        2) *p<.05, **p<.01, ***p<.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신중년의 가족 부양 및 가족문화에 관한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본인의 경제적인 노후 준비를 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인지 조

사한 결과 소득이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이 40.0%로 가장 많았으며 걸림

돌이 없다는 의견은 24.0%였다. 그 외에 노후를 준비하는 데 걸림돌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그 내용은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노후 준비 

여력 없음(20.8%), 부모 및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노후 준비 여력 

없음(6.6%), 노후 준비의 필요성을 못 느낌(6.3%),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노후 준비 여력 없음(2.3%) 등이다.

<표 3-8>을 살펴보면 연령, 취업 상태, 소득계층에 따라 노후 준비의 

걸림돌에 대한 응답에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먼저 연령이 높을수

록 노후를 준비하는 데 걸림돌이 없다는 응답과 노후 준비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특성을 보였다. 반면 연령이 높을수록 가족 

부양(자녀, 부모, 자녀와 부모 합산)이 노후 준비에 걸림돌이 된다는 응답

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데 걸림돌이 없

다는 의견이 50~54세 17.3%, 55~59세 22.4%, 60~64세 29.3%, 

구분 없음
소득 
부족

자녀 
부양

외로움
(사회적 
고립감)

부모
부양

경제활동 
미참여

계 (명)　

취업 상태1)( x 2=47.3***)

  취업 25.5 24.1 25.8 11.1 8.4 5.3 100.0 (1,409)

  미취업 29.9 25.9 15.0 13.7 5.4 10.1 100.0 ( 606)

소득계층( x 2=265.9***)

  하층 12.5 44.6 17.6 9.5 4.8 11.0 100.0 ( 336)

  중하층 17.8 36.6 21.3 8.8 7.5 8.1 100.0 ( 456)

  중간층 31.6 17.5 24.6 13.2 7.7 5.4 100.0 ( 919)

  중상층 38.4 6.6 25.1 14.8 11.1 4.1 100.0 ( 271)

  상층 62.5 2.5 12.5 15.0 5.0 2.5 100.0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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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9세 31.1% 순으로 나타났다. 노후 준비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응

답은 50~54세 4.4%, 55~59세 5.9%, 60~64세 7.4%, 65~69세 9.0% 

순이었다. 가족 부양이 노후 준비의 걸림돌이라는 응답은 50~54세 

42.7%, 55~59세 30.4%, 60~64세 22.2%, 65~69세 15.9% 순이었다.

취업 상태에 따라서는 취업인 경우 가족 부양(자녀 22.3%, 부모 1.9%, 

자녀와 부모 7.5%)이 노후 준비의 걸림돌이라는 의견이 31.7%로 미취업인 

경우의 25.4%(자녀 17.5%, 부모 3.3%, 자녀와 부모 4.6%)보다 많았다.

소득계층에 따라서는 소득계층이 높다고 느낄수록 노후를 준비하는 데 

걸림돌이 없다는 의견이 높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층이 70.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상층 46.9%, 중간층 26.1%, 중하층 13.2%, 하층 

8.9% 순이었다.

〈표 3-8〉 경제적 노후 준비의 걸림돌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구분 없음
소득

불충분
자녀
부양

부모 및 
자녀 
부양

필요성 
못 느낌

부모
부양

계 (명)　

전체 24.0 40.0 20.8 6.6 6.3 2.3 100.0 (2,022)

성별( x 2=6.8) 　

  남자 22.6 40.2 21.7 6.4 7.2 1.9 100.0 (1,010)

  여자 25.4 39.8 19.9 6.7 5.4 2.8 100.0 (1,012)

연령( x 2=105.7***) 　

  50~54세 17.3 35.6 28.9 10.4 4.4 3.4 100.0 ( 595)

  55~59세 22.4 41.3 20.9 7.2 5.9 2.3 100.0 ( 608)

  60~64세 29.3 41.0 16.3 4.3 7.4 1.6 100.0 ( 485)

  65~69세 31.1 44.0 12.6 1.8 9.0 1.5 100.0 ( 334)

지역( x 2=6.1) 　

  대도시 23.5 39.5 21.9 6.2 6.5 2.5 100.0 ( 894)

  중소도시 24.3 40.4 20.6 7.3 5.3 2.2 100.0 ( 758)

  농어촌 24.6 40.5 18.4 6.2 8.1 2.2 100.0 ( 370)



제3장 신중년의 가족 부양 및 가족문화에 관한 인식 모니터링 63

   주: 1) 모름/무응답 7명을 제외한 결과임.
        2) *p<.05, **p<.01, ***p<.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신중년의 가족 부양 및 가족문화에 관한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본인 노후에 자녀들이 경제적 부양을 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7.0%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전혀 동의 안 함 

33.1%, 별로 동의 안 함 33.9%). <표 3-9>를 살펴보면 지역, 취업 상태, 

소득계층에 따라 응답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에 따

라 살펴보면 대도시의 경우 자녀들이 노후에 경제적 부양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71.3%로 중소도시 65.3%, 농어촌 60.3%

보다 높게 나타났다. 취업 상태에 따라서는 취업인 경우 69.3%가 자녀들

이 노후에 경제적 부양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하

였고, 미취업인 경우 61.4%로 나타났다.

주관적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소득계층이 높다고 생각할수록 노후에 

자녀들의 경제적 부양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높았다. 구체적으로 상층

이 80.0%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중상층 79.7%, 중간층 69.5%, 중하층 

61.8%, 하층 55.7% 순이었다.

구분 없음
소득

불충분
자녀
부양

부모 및 
자녀 
부양

필요성 
못 느낌

부모
부양

계 (명)　

취업 상태1)( x 2=16.2**) 　

  취업 23.1 39.3 22.3 7.5 6.0 1.9 100.0 (1,409)

  미취업 26.1 41.4 17.5 4.6 7.1 3.3 100.0 ( 606)

소득계층( x 2=297.8***) 　

  하층 8.9 61.0 16.1 5.4 6.0 2.7 100.0 ( 336)

  중하층 13.2 54.4 21.5 4.8 3.7 2.4 100.0 ( 456)

  중간층 26.1 33.3 23.3 7.7 7.2 2.4 100.0 ( 919)

  중상층 46.9 17.7 18.8 8.1 7.0 1.5 100.0 ( 271)

  상층 70.0 5.0 7.5 0.0 15.0 2.5 100.0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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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부모 노후에 대한 자녀들의 경제적 부양 책임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구분
전혀 동의 

안 함
별로 동의 

안 함
보통

대체로 
동의

매우 동의 계 (명)　

전체 33.1 33.9 20.1 9.9 2.9 100.0 (2,022)

성별( x 2=3.3)

  남자 34.9 33.5 19.6 9.2 2.9 100.0 (1,010)

  여자 31.4 34.3 20.7 10.7 3.0 100.0 (1,012)

연령( x 2=20.0)

  50~54세 33.8 33.3 20.7 9.7 2.5 100.0 ( 595)

  55~59세 34.0 36.0 18.9 8.4 2.6 100.0 ( 608)

  60~64세 35.1 33.2 20.2 9.3 2.3 100.0 ( 485)

  65~69세 27.5 32.0 21.3 14.1 5.1 100.0 ( 334)

지역( x 2=24.3**)

  대도시 34.7 36.6 18.8 8.4 1.6 100.0 ( 894)

  중소도시 32.7 32.6 20.6 10.7 3.4 100.0 ( 758)

  농어촌 30.3 30.0 22.4 12.2 5.1 100.0 ( 370)

취업 상태1)( x 2=15.2**)

  취업 34.9 34.4 19.2 9.1 2.4 100.0 (1,409)

  미취업 28.9 32.5 22.6 11.9 4.1 100.0 ( 606)

소득계층( x 2=90.5***)

  하층 26.8 28.9 22.6 14.6 7.1 100.0 ( 336)

  중하층 29.6 32.2 22.1 14.0 2.0 100.0 ( 456)

  중간층 32.9 36.6 20.1 8.1 2.4 100.0 ( 919)

  중상층 44.3 35.4 14.8 4.1 1.5 100.0 ( 271)

  상층 57.5 22.5 12.5 7.5 0.0 100.0 (  40)

   주: 1) 모름/무응답 7명을 제외한 결과임.
        2) *p<.05, **p<.01, ***p<.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신중년의 가족 부양 및 가족문화에 관한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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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가족문화 및 가치관

신중년의 가족 형성과 가족 해체에 대한 생각을 살펴보기 위해 자녀 세

대의 결혼과 출산, 그리고 인생 후반기의 황혼이혼과 졸혼에 대해 질문하

였다. 또한 가족 내 역할을 보다 확장하여 우리 사회에서 신중년의 위상

과 역할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신중년에 대한 명칭과 연령 차별(노인 혐

오), 노년기 생산성에 대해 질문하였다.

먼저 <표 3-10>과 같이 신중년에게 ‘자녀 세대는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0.2%가 그렇다

고 응답하였다(매우 그런 편 45.8%, 다소 그런 편 14.4%).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 연령에 따라 자녀 세대의 결혼

에 대한 응답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자의 경우 자녀 세

대는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68.0%로, 여자의 52.6%보

다 높았다.

연령에 따라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 세대는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

는 생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50~54세가 44.2%로 가장 낮고 그다음으로 55~59세 57.2%, 

60~64세 69.7%, 65~69세 80.6% 순이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농어촌 

66.8%, 중소도시 59.1%, 대도시 58.5%), 주관적 소득계층이 낮을수록 

자녀 세대는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경향이 나타났

다(하층 69.1%, 중하층 59.7%, 중간층 58.4%, 중상층 57.6%, 상층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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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자녀 세대의 결혼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보통
다소

그런 편
매우

그런 편
계 (명)　

전체 7.3 14.8 17.7 14.4 45.8 100.0 (2,022)

성별( x 2=79.8***)

  남자 5.9 9.4 16.7 13.5 54.5 100.0 (1,010)

  여자 8.6 20.3 18.6 15.3 37.3 100.0 (1,012)

연령( x 2=185.2***)

  50~54세 13.1 20.2 22.5 12.9 31.3 100.0 ( 595)

  55~59세 5.4 17.6 19.7 17.4 39.8 100.0 ( 608)

  60~64세 5.8 9.9 14.6 12.8 56.9 100.0 ( 485)

  65~69세 2.4 7.5 9.6 13.8 66.8 100.0 ( 334)

지역( x 2=14.7)

  대도시 7.5 14.9 19.1 14.5 44.0 100.0 ( 894)

  중소도시 8.4 15.8 16.6 14.5 44.6 100.0 ( 758)

  농어촌 4.3 12.7 16.2 13.8 53.0 100.0 ( 370)

취업 상태1)( x 2=2.1)

  취업 7.3 15.0 18.4 14.3 45.0 100.0 (1,409)

  미취업 7.3 14.4 16.2 14.4 47.9 100.0 ( 606)

소득계층( x 2=18.7)

  하층 7.1 10.1 13.7 15.5 53.6 100.0 ( 336)

  중하층 7.2 16.0 17.1 14.7 45.0 100.0 ( 456)

  중간층 7.2 15.5 18.9 13.9 44.5 100.0 ( 919)

  중상층 7.4 17.0 18.1 14.8 42.8 100.0 ( 271)

  상층 10.0 12.5 25.0 10.0 42.5 100.0 (  40)

   주: 1) 모름/무응답 7명을 제외한 결과임.
        2) *p<.05, **p<.01, ***p<.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신중년의 가족 부양 및 가족문화에 관한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자녀 세대가 결혼을 한다면 반드시 출산을 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7.4%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매우 그런 편 52.8%, 다소 

그런 편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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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을 살펴보면 성별, 연령, 지역에 따라 자녀 세대의 출산에 대

한 응답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자의 경우 자녀 세대가 

결혼을 한다면 반드시 출산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72.8%로, 여자의 

62.1%보다 높았다.

연령에 따라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결혼한 자녀 세대는 출산을 해야 한

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65~69세는 81.8%

가 결혼한 자녀 세대는 출산을 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그다음으로 60~64

세 75.9%, 55~59세 67.1%, 50~54세 52.8% 순이었다. 지역에 따라서

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결혼한 자녀 세대는 출산을 해야 한다는 응답

이 71.4%로, 대도시 65.5%, 중소도시 67.8%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3-11〉 자녀 세대의 결혼 후 출산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보통
다소

그런 편
매우

그런 편
계 (명)　

전체 6.6 9.4 16.6 14.6 52.8 100.0 (2,022)

성별( x 2=53.1***)

  남자 5.3 6.8 15.0 12.2 60.6 100.0 (1,010)

  여자 7.9 12.0 18.1 17.0 45.1 100.0 (1,012)

연령( x 2=145.5***)

  50~54세 11.8 14.3 21.2 13.8 39.0 100.0 ( 595)

  55~59세 6.4 8.6 17.9 17.6 49.5 100.0 ( 608)

  60~64세 4.1 7.4 12.6 15.3 60.6 100.0 ( 485)

  65~69세 1.5 5.1 11.7 9.6 72.2 100.0 ( 334)

지역( x 2=23.8**)

  대도시 7.0 8.8 18.7 14.9 50.6 100.0 ( 894)

  중소도시 8.0 10.2 14.0 15.6 52.2 100.0 ( 758)

  농어촌 2.7 9.2 16.8 11.9 59.5 100.0 ( 370)

취업 상태1)( x 2=3.4)

  취업 6.9 9.0 16.3 15.3 52.5 100.0 (1,409)

  미취업 5.9 10.4 17.2 12.9 53.6 100.0 ( 606)



68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욕구 모니터링

   주: 1) 모름/무응답 7명을 제외한 결과임.
        2) *p<.05, **p<.01, ***p<.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신중년의 가족 부양 및 가족문화에 관한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50세 이후의 황혼이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부정

적인 응답이 49.7%(‘절대 하면 안 됨’과 ‘가능한 한 하면 안 됨’ 합산)로 

긍정적인 응답 41.2%(‘상황에 따라 할 수 있음’과 ‘전적으로 할 수 있음’ 

합산)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5가지 선택 항목별 응답 비율을 살펴보

면 황혼이혼은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다가 39.9%로 가장 높고 그다음 가능

하면 하면 안 된다 27.3%, 절대 하면 안 된다 22.4%, 보통이다 9.1%, 전

적으로 할 수 있다 1.3% 순으로 확인되었다.

<표 3-12>를 살펴보면 성별, 연령, 소득계층에 따라 황혼이혼에 대한 

응답에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먼저 남자의 경우 황혼이혼에 부정적

으로 응답한 비율이 58.4%로, 여자의 41.0%보다 높았다. 개별 선택 항목

별 응답에서는 남자의 경우 절대 하면 안 된다가 30.1%로 여자의 14.6%보

다 응답 비율이 높은 반면 여자의 경우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다가 48.7%로 

남자의 31.1%보다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황혼이혼에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것

으로 확인되었다. 65~69세는 황혼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 비율이 

64.6%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60~64세 54.6%, 55~59세 47.4%, 

50~54세 39.6% 순이었다.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보통
다소

그런 편
매우

그런 편
계 (명)　

소득계층( x 2=12.8)

  하층 6.8 7.4 13.7 13.7 58.3 100.0 ( 336)

  중하층 7.0 9.9 17.3 15.8 50.0 100.0 ( 456)

  중간층 6.3 9.4 17.8 15.0 51.5 100.0 ( 919)

  중상층 7.0 11.1 15.1 13.3 53.5 100.0 ( 271)

  상층 5.0 10.0 12.5 7.5 65.0 100.0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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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소득계층에 따라서는 소득계층이 높다고 느낄수록 ‘상황에 따라 

황혼이혼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높은 경향성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상층의 45.0%는 상황에 따라 황혼이혼을 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 중하층 43.2%, 중상층 40.2%, 중간층 39.6%, 하층 

35.4%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2〉 50세 이후의 황혼이혼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구분
절대 하면 

안 됨
가능한 한 
하면 안 됨

보통
상황에 

따라 할 수 
있음

전적으로 
할 수 있음

계 (명)　

전체 22.4 27.3 9.1 39.9 1.3 100.0 (2,022)

성별( x 2=95.0***)

  남자 30.1 28.3 9.4 31.1 1.1 100.0 (1,010)

  여자 14.6 26.4 8.8 48.7 1.5 100.0 (1,012)

연령( x 2=76.7***)

  50~54세 15.6 24.0 10.3 48.1 2.0 100.0 ( 595)

  55~59세 19.1 28.3 9.2 42.6 0.8 100.0 ( 608)

  60~64세 26.8 27.8 9.3 35.1 1.0 100.0 ( 485)

  65~69세 33.8 30.8 6.6 27.5 1.2 100.0 ( 334)

지역( x 2=8.3)

  대도시 20.5 27.9 9.2 41.1 1.5 100.0 ( 894)

  중소도시 22.3 26.6 9.6 40.4 1.1 100.0 ( 758)

  농어촌 27.0 27.6 7.8 36.2 1.4 100.0 ( 370)

취업 상태1)( x 2=1.7)

  취업 22.8 27.6 8.9 39.5 1.1 100.0 (1,409)

  미취업 21.6 26.4 9.6 40.8 1.7 100.0 ( 606)

소득계층( x 2=36.7**)

  하층 30.4 22.0 10.4 35.4 1.8 100.0 ( 336)

  중하층 20.4 25.9 9.6 43.2 0.9 100.0 ( 456)

  중간층 20.9 29.2 9.6 39.6 0.8 100.0 ( 919)

  중상층 20.7 31.0 5.2 40.2 3.0 100.0 ( 271)

  상층 22.5 22.5 7.5 45.0 2.5 100.0 (  40)

   주: 1) 모름/무응답 7명을 제외한 결과임.
        2) *p<.05, **p<.01, ***p<.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신중년의 가족 부양 및 가족문화에 관한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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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는 중년 및 노부부 사이에서 황혼이혼 대신 법률적으로 결

혼 상태를 유지하면서 실제 별거 생활을 하며 각자의 생활을 하는, 이른

바 ‘졸혼’이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신중년은 졸혼에 대해 어떻게 생

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다는 응답이 40.3%로 가장 높

은 수치를 보였다.2) 그다음으로 졸혼은 가능한 한 하면 안 된다 23.0%, 

절대 하면 안 된다 22.8%, 보통이다 12.0%, 전적으로 할 수 있다 1.9% 

순이었다. 따라서 신중년의 졸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45.8%로 확인

되었다(‘가능한 한 하면 안 된다’와 ‘절대 하면 안 된다’ 합산).

<표 3-13>을 살펴보면 성별, 연령, 지역, 취업 상태에 따라 졸혼에 대

한 응답에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남자의 경우 졸혼에 부정적인 응

답이 53.9%로, 여자의 37.8%보다 높았다. 개별 선택 항목별 응답에서는 

남자의 경우 절대 하면 안 된다가 29.5%로 여자의 16.1%보다 응답 비율이 

높은 반면, 여자의 경우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다가 48.2%로 남자의 32.3%

보다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졸혼에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65~69세는 졸혼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 비율이 56.6%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60~64세 50.8%, 55~59세 45.4%, 50~54세 36.3% 순이었다.

지역에 따라서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졸혼에 대한 부정적 응답 비

율이 43.3%로 중소도시(47.1%)와 농어촌(49.5%)보다 낮았다. 즉 대도시

에 거주하는 경우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보다 졸혼에 대해 긍정적으

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상태에 따라서는 취업인 경우가 미취업인 경우보다 졸혼에 대해 부

정적인 인식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취업인 경우 졸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47.2%로 미취업인 경우 42.9%보다 높게 나타났다.

2)  이는 황혼이혼에 대해 39.9%가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다는 응답과 유사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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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졸혼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구분
절대 하면 

안 됨
가능한 한 
하면 안 됨

보통
상황에 

따라 할 수 
있음

전적으로 
할 수 있음

계 (명)　

전체 22.8 23.0 12.0 40.3 1.9 100.0 (2,022)

성별( x 2=75.1***)

  남자 29.5 24.4 12.4 32.3 1.5 100.0 (1,010)

  여자 16.1 21.7 11.7 48.2 2.3 100.0 (1,012)

연령( x 2=54.7***)

  50~54세 17.3 19.0 14.6 46.1 3.0 100.0 ( 595)

  55~59세 20.7 24.7 12.2 41.1 1.3 100.0 ( 608)

  60~64세 25.4 25.4 10.9 37.1 1.2 100.0 ( 485)

  65~69세 32.6 24.0 8.7 32.9 1.8 100.0 ( 334)

지역( x 2=16.5*)

  대도시 19.7 23.6 11.6 42.6 2.5 100.0 ( 894)

  중소도시 23.7 23.4 12.8 38.9 1.2 100.0 ( 758)

  농어촌 28.4 21.1 11.4 37.3 1.9 100.0 ( 370)

취업 상태1)( x 2=10.9*)

  취업 23.8 23.4 12.9 38.0 1.8 100.0 (1,409)

  미취업 20.5 22.4 9.9 45.2 2.0 100.0 ( 606)

소득계층( x 2=25.8)

  하층 27.4 21.7 11.3 38.4 1.2 100.0 ( 336)

  중하층 20.4 22.1 12.5 43.4 1.5 100.0 ( 456)

  중간층 23.4 22.9 13.1 39.2 1.5 100.0 ( 919)

  중상층 19.9 27.3 8.1 40.6 4.1 100.0 ( 271)

  상층 17.5 20.0 15.0 42.5 5.0 100.0 (  40)

   주: 1) 모름/무응답 7명을 제외한 결과임.
        2) *p<.05, **p<.01, ***p<.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신중년의 가족 부양 및 가족문화에 관한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50~60대를 신중년’으로 부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설문에 참여한 신중년의 60.7%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매우 

동의 22.1%, 대체로 동의 38.6%). 우리 사회는 일자리에 참여하고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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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여할 수 있는 연령이 과거보다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과거 은

퇴 시기에 있던 50~60대를 신중년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점에서, 신중년

은 이러한 호칭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유추된다.

<표 3-14>와 같이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 지역, 취업 

상태, 주관적 소득계층에 따라 신중년 호칭에 대한 인식에 유의미한 차이

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이 남자인 경우 신중년에 대한 동의 수준이 

62.1%로, 여자인 경우 59.3%보다 다소 높았다.

지역에 따라서는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신중년 호칭에 대한 동의

수준이 63.1%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농어촌 60.5%, 대도시 58.7% 순

으로 나타났다.

〈표 3-14〉 50~60대의 신중년 호칭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구분
전혀 동의 

안 함
별로 동의 

안 함
보통

대체로 
동의

매우 동의 계 (명)　

전체 5.3 11.0 23.0 38.6 22.1 100.0 (2,022)

성별( x 2=35.9***)

  남자 6.8 12.4 18.7 37.2 24.9 100.0 (1,010)

  여자 3.9 9.6 27.3 39.9 19.4 100.0 (1,012)

연령( x 2=10.5)

  50~54세 5.7 11.6 19.5 40.2 23.0 100.0 ( 595)

  55~59세 5.3 9.7 22.7 39.6 22.7 100.0 ( 608)

  60~64세 5.2 12.2 24.9 36.9 20.8 100.0 ( 485)

  65~69세 5.1 10.5 26.9 36.2 21.3 100.0 ( 334)

지역( x 2=19.8*)

  대도시 6.4 9.6 25.3 37.1 21.6 100.0 ( 894)

  중소도시 4.7 12.4 19.8 38.3 24.8 100.0 ( 758)

  농어촌 4.1 11.4 24.1 42.7 17.8 100.0 ( 370)

취업 상태1)( x 2=13.6**)

  취업 5.5 11.6 21.0 38.5 23.4 100.0 (1,409)

  미취업 5.0 9.6 27.7 38.6 19.1 100.0 (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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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 모름/무응답 7명을 제외한 결과임.
        2) *p<.05, **p<.01, ***p<.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신중년의 가족 부양 및 가족문화에 관한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취업 상태에 따라서는 취업인 경우 61.9%가 신중년이란 호칭에 대해 

동의하여 미취업인 경우 57.7%보다 동의 수준이 높았다.

주관적 소득계층에 따라서는 소득계층이 높다고 느낄수록 신중년이란 

호칭에 대한 동의 수준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구체적으로는 소득계층이 

중상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67.1%로 가장 높고, 그다음 상층 65.0%, 

중간층 61.8%, 중하층 58.6%, 하층 54.8% 순이었다. 

다음으로 우리 사회에 연령 차별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구체적으로 

‘우리 사회는 전반적으로 노인에 대한 혐오’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

과, 전체 응답자의 46.1%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매우 그런 편 8.7%, 다

소 그런 편 37.4%).

<표 3-15>를 살펴보면 주관적 계층에 따라 노인 혐오에 대한 인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득계층이 높다고 느낄수록 우리 

사회 전반에 노인 혐오가 있는지에 대해 ‘다소 그런 편이다’라는 응답 비

율은 높고, ‘매우 그렇다’라는 응답 비율은 낮은 경향이 나타났다. 구체적

으로 ‘다소 그런 편이다’라는 응답은 중상층이 44.3%로 가장 높고 그다

음으로 상층 40.0%, 중간층 36.7%, 중하층 36.6%, 하층 34.8% 순이었

다. ‘매우 그렇다’는 응답은 하층이 16.1%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중하

구분
전혀 동의 

안 함
별로 동의 

안 함
보통

대체로 
동의

매우 동의 계 (명)　

소득계층( x 2=29.8*)

  하층 6.5 11.0 27.7 38.1 16.7 100.0 ( 336)

  중하층 6.8 12.7 21.9 39.5 19.1 100.0 ( 456)

  중간층 4.4 10.2 23.6 38.8 23.0 100.0 ( 919)

  중상층 4.8 10.7 17.3 37.6 29.5 100.0 ( 271)

  상층 5.0 10.0 20.0 32.5 32.5 100.0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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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7.5%), 중상층(7.4%), 중간층(7.3%), 상층(2.5%)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5〉 우리 사회의 노인 혐오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보통
다소

그런 편
매우

그런 편
계 (명)　

전체 9.6 17.7 26.5 37.4 8.7 100.0 (2,022)

성별( x 2=7.8)

  남자 11.1 17.8 24.9 36.8 9.4 100.0 (1,010)

  여자 8.2 17.6 28.2 38.0 8.0 100.0 (1,012)

연령( x 2=8.4)

  50~54세 9.6 18.7 26.6 36.5 8.7 100.0 ( 595)

  55~59세 10.2 18.6 24.7 39.5 7.1 100.0 ( 608)

  60~64세 8.5 16.7 28.0 36.5 10.3 100.0 ( 485)

  65~69세 10.5 15.9 27.5 36.8 9.3 100.0 ( 334)

지역( x 2=4.9)

  대도시 9.6 16.8 26.7 38.8 8.1 100.0 ( 894)

  중소도시 8.8 19.0 25.9 36.9 9.4 100.0 ( 758)

  농어촌 11.4 17.3 27.3 35.1 8.9 100.0 ( 370)

취업 상태1)( x 2=6.9)

  취업 10.5 18.1 25.6 37.4 8.4 100.0 (1,409)

  미취업 7.4 16.7 28.9 37.6 9.4 100.0 ( 606)

소득계층( x 2=43.0***)

  하층 9.8 12.2 27.1 34.8 16.1 100.0 ( 336)

  중하층 10.7 19.1 26.1 36.6 7.5 100.0 ( 456)

  중간층 9.4 18.8 27.9 36.7 7.3 100.0 ( 919)

  중상층 7.7 18.5 22.1 44.3 7.4 100.0 ( 271)

  상층 15.0 17.5 25.0 40.0 2.5 100.0 (  40)

   주: 1) 모름/무응답 7명을 제외한 결과임.
        2) *p<.05, **p<.01, ***p<.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신중년의 가족 부양 및 가족문화에 관한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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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0대(신중년)는 30~40대(청장년)와 비교하여 ‘일의 생산성이 낮

다’라는 질문에 대한 동의 수준을 파악한 결과 ‘대체로 동의한다’는 응답

이 34.6%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24.3%, ‘보

통이다’ 20.8%,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2.1%, ‘매우 동의한다’ 8.2% 

순으로 나타났다. 즉 설문에 참여한 신중년의 42.8%가 청장년에 비해 일

의 생산성이 낮다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매우 동의와  대체로 

동의 합산).

<표 3-16>을 살펴보면 성별, 연령, 취업 상태, 주관적 소득계층에 따라 

신중년과 청장년의 노동생산성 차이에 대한 인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

되었다. 먼저 성별이 여자인 경우 신중년은 청장년보다 노동생산성이 낮다

는 데 동의하는 수준이 45.9%로, 남자의 39.8%보다 높았다.

〈표 3-16〉 신중년과 청장년의 노동생산성 차이 동의 정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동의 

안 함
별로 동의 

안 함
보통

대체로 
동의

매우 동의 계 (명)　

전체 12.1 24.3 20.8 34.6 8.2 100.0 (2,022)

성별( x 2=11.5*)

  남자 13.9 25.7 20.6 32.4 7.4 100.0 (1,010)

  여자 10.3 22.9 20.9 36.9 9.0 100.0 (1,012)

연령( x 2=51.5***)

  50~54세 13.9 29.6 23.0 28.7 4.7 100.0 ( 595)

  55~59세 13.7 24.7 19.6 34.2 7.9 100.0 ( 608)

  60~64세 9.7 21.9 19.2 38.8 10.5 100.0 ( 485)

  65~69세 9.3 18.0 21.3 39.8 11.7 100.0 ( 334)

지역( x 2=9.2)

  대도시 11.7 24.9 20.8 35.9 6.6 100.0 ( 894)

  중소도시 12.5 24.9 21.0 32.7 8.8 100.0 ( 758)

  농어촌 11.9 21.6 20.3 35.4 10.8 100.0 ( 370)

취업 상태1)( x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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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 모름/무응답 7명을 제외한 결과임.
        2) *p<.05, **p<.01, ***p<.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신중년의 가족 부양 및 가족문화에 관한 인식조사」. 원자료 분석. 

연령에 따라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신중년의 노동생산성이 청장년보다 

낮다는 데 동의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65~69세의 경우 동의 수준이 

51.5%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60~64세 49.3%, 55~59세 42.1%, 

50~54세 33.4% 순이었다.

취업 상태에 따라서는 미취업인 경우 신중년의 노동생산성이 청장년보

다 낮다는 데 동의한다는 응답이 50.2%로, 취업인 경우 39.6%보다 높게 

나타났다. 

소득계층에 따라서는 소득계층이 낮다고 느낄수록 신중년의 노동생산

성이 청장년보다 낮다는 데 동의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적으로 하층이 50.3%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중하층 43.2%, 중간층 

42.3%, 중상층 36.9%, 상층 27.5% 순으로 나타났다.

구분
전혀 동의 

안 함
별로 동의 

안 함
보통

대체로 
동의

매우 동의 계 (명)　

  취업 13.4 26.0 21.0 32.6 7.0 100.0 (1,409)

  미취업 8.9 20.6 20.3 39.1 11.1 100.0 ( 606)

소득계층( x 2=48.0***)

  하층 10.4 18.2 21.1 35.4 14.9 100.0 ( 336)

  중하층 12.3 27.0 17.5 34.2 9.0 100.0 ( 456)

  중간층 11.5 23.9 22.2 36.0 6.3 100.0 ( 919)

  중상층 14.4 29.2 19.6 31.7 5.2 100.0 ( 271)

  상층 20.0 22.5 30.0 20.0 7.5 100.0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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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주요 결과 요약

  1.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시민 인식 모니터링

제2장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시민 인식 모니터링 조사에서는 다양한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그에 대한 대응 정책에 관한 일반 시민들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특히 연령, 성, 혼인 상태 및 주관적 소득계층 등 응답자들의 

특성별로 인식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저출산·고령화 정책으로서의 청년지원과 노인지원

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응답이 모두 80%를 넘어 매우 높은 수준

의 동의 정도를 보였다. 그러나 동의하는 정도가 자신의 연령대를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았는데, 특히 노인지원에 대해서는 젊은 연령층에서의 동

의 정도가 노인 및 중년 연령대의 동의 정도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

났다. 가족 내 성별 역할에 대해서는 성별 차이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연

령별 차이는 매우 크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직장을 가진 여성도 일보다 

가정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20대는 26.5%만이 동의한 

반면 50대는 50.2%, 60대 이상은 67.2%로 나타났다. 

저출산 정책은 출산·양육 정책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85.0%)이 

혼인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15.0%)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일·가족 양

립에 대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크다는 의견이 45.8%로 가장 높았으며 다

음으로 남편(17.5%), 기업(15.7%), 지역사회(13.6%) 순으로 나타났다. 

결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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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방 인구 감소 문제를 저출산·고령화 정책의 차원에서 다뤄야 한

다는 의견도 80.0%에 이르렀다. 

우리 사회 시민들의 전체적인 행복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별

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아동이 49.1%, 청년 26.6%, 노인은 

40.8%에 그쳤다. 저출산이나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충분했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충분했다는 의견이 각각 23.8%와 44.6%에 

그쳤다. 한편 정책 노력으로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완전 해결할 것이라는 의견은 9.0%, 일부 해결할 수 있

을 것이라는 의견은 75.8%로 나타났다. 

  2. 신중년의 가족 부양 및 가족문화에 관한 인식

제3장 신중년의 가족 부양 및 가족문화에 관한 인식조사에서는, 샌드

위치세대로서 자신의 노후 준비와 자녀에 대한 부양 기대, 자녀와 부모 

부양에 대한 부담 등에 관한 응답자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자녀 세대의 결혼과 출산, 인생 후반기의 황혼이혼과 졸혼에 대한 인식과 

함께 신중년 호칭에 대한 동의 수준, 연령 차별과 노동생산성에 대한 견

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신중년(만 50~69세)의 현재 가장 큰 걱정거리는 소득 부족(24.6%)과 

자녀 부양(22.5%), 자녀의 독립 및 은퇴 후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

(11.8%), 부모 부양(7.6%), 경제활동 미참여(6.7%)로 확인되었다. 이러

한 신중년의 현재 걱정거리는 샌드위치세대로 부모와 자식에 대한 이중

부양이 자신의 경제적인 노후 준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신중년의 

40.0%는 소득이 충분하지 않아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고, 신중년의 

29.7%는 가족 부양으로 노후 준비를 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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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은 자녀와 부모 세대에 대한 부양에 부담을 느끼지만, 자신은 노

후에 자녀로부터의 부양을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중

년의 절반 이상인 64.4%는 학생자녀(학생자녀가 있는 비율 30.6%)에 대

한 경제적 지원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있었다. 또한 캥거루족 자

녀가 있는 신중년은 39.1%로 학생자녀가 있는 비율 30.6%보다 더 높았

으며, 캥거루족 자녀가 있는 신중년의 41.2%는 이들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후에도 함께 사는 신캥거

루족 자녀가 있는 신중년은 4.4%이며 이들 중 27.0%는 자녀에 대한 경

제적 지원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신중년은 32.0%가 부모에 대한 경제적(32.8%) 및 비경제적(32.2%) 

지원에 부담을 느끼면서, 본인의 노후에 자녀들이 경제적 부양을 해야 한

다는 데 12.8%만 동의(동의 안 함 67.0%)하여 샌드위치세대로서의 가족 

부양에 대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중년은 자녀 세대의 결혼과 출산의 당위성에 대해 각각 60.2%와 

67.4%가 동의하였으며 황혼이혼과 졸혼에 대해 각각 49.7%와 45.8%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긍정적 응답 41.2%, 42.2%).

50~60대를 신중년으로 부르는 것에 60.7%가 동의하였는데, 우리 사

회가 점차 일자리에 참여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연령이 과거보다 높

아짐에 따라 과거 은퇴 시기에 있던 50~60대를 신중년이라고 부르고 있

다는 점에서, 신중년은 이러한 호칭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유추된다. 신중년의 46.1%는 우리 사회 전반에 노인 혐오에 대한 인식이 

있으며 신중년의 42.8%는 청장년에 비해 신중년의 노동생산성이 낮다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신중년의 가족 부양 및 가족문화에 관한 

인식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대체로 남자보다는 여자가, 연령이 높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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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주관적 소득계층이 낮을수록 가족 부양에 대한 

부담을 보다 크게 느끼며 변화하는 가치관에 동의하는 비율이 낮았다.

제2절 시사점 및 향후 정책 제언

이번 국민인식조사 연구는 저출산·고령화 현상 및 정책 대응에 대해 시

민들이 갖는 태도의 특성별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또 다른 조사에

서는 앞으로의 고령화 문제의 핵심적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50~60대 

‘신중년’ 세대의 가족과 부양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였다. 

우선 저출산·고령사회 시민 태도 조사에서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현

재의 인구변동과 관련된 사회적 요인들과 정책 대응에 대해 어떠한 인식

을 갖고 있으며, 그러한 인식과 이해는 특성집단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

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우선 청년 또는 노인 

정책에 대한 태도에서 자신이 속해 있는 연령의 입장을 반영하면서 세대 

갈등의 양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일반적 예상과 달리 다른 세대에 대한 

존중(예를 들면 노인세대의 청년정책 동의 정도 또는 청년 현실에 대한 

인식)이 나타났다. 그리고 가족 내 성 역할 문제에서도 성별 갈등의 양상

보다는 세대 간 인식의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과 관련하여 시민들은 기존 저출산·노인 정책의 체감에 있어 다소 

낮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결에 대해서도 높은 수

준의 기대를 갖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지원의 확대를 요청하고 있었으며, 지방인구 위기 문제와 주택 부동산 문

제 등의 영역으로 저출산·고령화 정책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문하

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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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사 분석 결과는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정책 대응에 대한 다양한 

영역에서 시민들의 견해가 매우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가 꼭 갈등의 양상으로만 전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발

견할 수 있었다. 인구 문제의 양상과 그에 대한 정책이 사회적이고 정치

적인 영역의 문제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인식과 정책 방향에 대

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며, 그를 담보하기 위한 정책과 정치 영역

에서의 다양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신중년의 가족 부양 및 가족문화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신중년은 우리 경제가 가장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이룩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으며, 우리 복지가 선진국 수준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세

대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신중년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크게 가족 

부양 및 가족문화의 변화를 느끼는 세대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과거에 비해 자녀의 독립이 늦어지고 부모가 자녀의 결혼 후에도 경제

적 및 비경제적 지원을 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신중년은 자

녀 부양과 부모 부양이라는 이중 부양 부담을 겪으면서 본인의 노후준비

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인생 후반기에 있는 신중년이 가족 

부양에 대한 부담을 덜고, 편안하고 활기찬 노년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이 크게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신중년이 노동시장에서 희망할 때까지 

일자리를 구해 경제활동을 지속하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는 

데 제약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신중년의 사회적인 

재평가(긍정적인 인식)와 더불어 실제 우리 사회에서 신중년이 적극적으

로 일자리에 참여하고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공급 측면에서의 정

책적 배려가 우선적으로 필요해 보이며, 수요 측면에서 신중년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 또한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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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는 노인 혐오 수준에 이

르는 연령 차별이 사라지고 연령통합적인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책

적으로 세대 간의 이해와 소통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부록 1.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시민인식조사 조사표

부 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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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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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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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신중년의 가족 부양 및 가족문화에 관한 인식조사 조사표



부록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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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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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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